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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인 강태홍, 김죽파, 최옥삼, 김병호류의 진양
조의 선율의 공통적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기·경·결·해’의 기능을 가진 선율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선율단락이 모여 크게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어떻게 나뉘어 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경결해(起景結解)’
의 어원은 한시(漢詩)의 ‘기(起) 승(承) 전(轉) 결(結)’에서 나왔으며 기(起)는 내
는 가락, 경(景)은 푸는 가락, 결(結)은 맺는 가락, 해(解)는 푸는 가락을 의미한
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 ‘기·경·결·해’가 각각 어
떠한 선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각 유파의 진양조는 크게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의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
다. 각 악장은 1~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장은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章)보다 더 작은 선율단위로는 
‘기·경·결·해’의 선율단락이 있는데, 이 선율단락은 그대로 하나의 장이 되어 ‘중
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고, 또 각 단락이 ‘중심
잡는 부분’ 또는 ‘죄는 부분’ 또는 ‘푸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또 강태홍, 김죽파, 김병호류 모두 우조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는 부
분’이 제3장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돌장에서는 ‘죄는 부
분’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평조
는 네 개의 유파에서 모두 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계면조를 살펴보면, ‘죄는 부
분’이 80% 넘게 차지하는 장(章)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단락도 있다. 즉, ‘죄는 부분’이 나타나는 장(章)과 나타나지 않는 장(章)이 번갈
아 나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확실히 하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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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잡는 부분’의 ‘기’선율의 특징으로는 첫째, 휘어쳐올리는목 또는 밀어올리
는목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점, 둘째, 주로 개방현에서 동음을 지속하거나 반복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의 ‘경’선율의 특징으로는 ‘기’와 유사하
게 진행하거나 한 옥타브 밑에서 반복하는 점, ‘기’의 선율구조를 유지한 채 리
듬을 분할하여 변주하는 점, 또한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몇 개의 시김
새를 제외하고는 개방현에서 진행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의 ‘결’
에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으로는 긴장의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의 ‘해’선율의 특징으로는 선율이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 리듬형으로 c g c' 진행을 하며 단락을 마무리 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죄는 부분’의 ‘기(起)’선율의 특징으로는 첫째, ‘중심잡는 부분’과 같이 밀어올
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기는 하나,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할 때 
첫 음의 시가를 조금 더 길게 하여 악센트를 조금 약화하는 점, 둘째 주로 일직
선으로 선율이 진행하기는 하나 약간의 변동이 있고 또 줄을 눌러서 내기도 하
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선율은 첫째,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나는 점, 
둘째, 줄을 눌러 내는 다양한 시김새로 긴장을 고조하는 점, 셋째, ‘중심잡는 부
분’에서의 ‘경’선율 보다 음역이 높게 나타나는점, 넷째,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결’선율의 특징으로는 고음에서 리듬분할을 활발히 하며 선
율이 상향하며 긴장감을 주어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죄는 부분’에서 ‘해’선율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의 ‘해’는 긴장
을 일단 마무리 하는 것인데, 완전하게 본청으로 종지하며 풀어주지 않고 반종
지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푸는 부분’의 ‘기’,‘경’,‘결’선율은 이전 선율이 비해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
우가 많다. 대표적인 선율로는 e´(지)음정의 아래에서 진행하여 긴장을 푸는 선
율을 들 수 있다. ‘푸는 부분’의 ‘해’의 특징으로는 첫째, 연속으로 두 번 ‘해’로 
풀어주는 점, 둘째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 진양조의 선율을 작게는 ‘기·경·
결·해’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 그것이 모인 장(章)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
분’, ‘푸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의 ‘기·경·결·해’ 선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아 각 부분에서의 ‘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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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선율이 엄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가야금산조, 기경결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특징적  
          인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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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산조는 19세기 말경 형성된 기악독주곡이다. 가야금 산조는 김창조(金
昌祖, 1856∼1919)1)에 의해 그 틀이 만들어졌고, 그 후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의 산조가 만들어져 연주되고 있다. 가야금 산조는 
세대별로 명인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다. 가야금 산조의 1세대라 불리는 
이들에는 김창조 외에도 전라남도 출신의 한숙구2), 전라북도 출신의 이
영채와 박환용, 박학순3) 그리고 충청도 출신의 박팔괘4)와 심창래5)가 있
다. 
1) 김창조(金昌祖,1865∼1919): 김창조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조금씩 차
이가 난다. 이보형의 ｢무형문화재보고서｣제94호에서는 1865년생으로, 장사훈의 
｢국악총론｣에서는 1865∼1920년으로, 이재숙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레코드 
해설｣에서는 1863∼1919년으로,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김죽파류｣에서는 1865∼
1922으로, 황병기의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레코드해설｣에서는 1865∼1919년으
로 되어있다. 
    조선후기의 가야금산조의 명인(名人). 가야금산조의 창시자이며, 해금을 비롯하
여 거의 모든 악기에 능통하였다. 19세 때부터 시나의 가락에 판소리 가락을 도
입하여 민속장단인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장단에 짜넣어 산
조의 틀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보형, ｢김창조의 가야금산조와 후기 산조전승론
｣,  산조연구 , 영암: 전남 영암군 가야금산조 현장사업추진위원회, 2001, 
41~53쪽.
2) 한숙구(韓淑求,1850∼1925): 전라남도 해남출신. 풍류를 주로 하였지만 초기의 
가야금산조 형성에 공이 컸고,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다. 가야금, 대금, 해금을 
비롯해 농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 분야에 능통했으며 그의 가야금산조는 아
들 한수동과 안기옥, 정남옥에게 전해졌다. 김세종, 「전남 화순지역의 명인명창
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2007. 55∼71쪽.
3) 전라북도 출신의 음악가들에 대한 자료는 미흡하여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4) 박팔괘(朴八卦,1882∼1940): 충청북도 청원 출신. 가야금산조의 명인(名人). 독
창적인 충청제의 산조가락을 만들었다. 박상근(朴相根)의 충청제 가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형, ｢박팔괘의 생애와 예술｣,  한국음악사학
보  제20집, 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8, 271쪽.
5) 심창래(沈昌來): 가야금 연주가. 가야금 산조의 명인 심상건의 아버지. 가야금 산
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창조와 같은 세대인 심창래는 가야금산조의 제1세대로 
알려졌다.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서울: 보고사, 2012, 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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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로부터 산조를 이어받은 2세대에는 한성기6), 강태홍7), 심상건8), 
최옥삼9), 안기옥10), 김종기11), 김병호12), 서공철13), 박상근14), 신관
6) 한성기(韓成基,1899∼1950): 전라남도 강진출신. 16세 때 김창조에게서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 전라남도 지방과 서울 등지에서 가야금 연주활동을 하며 제자들
에게 전수시켰다. 1930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면서 오케
(Okeh)레코드에 가야금산조를 취입하는 등 연주활동을 해왔다. 제자로는 중요무
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기능보유자였던 김죽파(金竹坡)가 그의 가
락을 전해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c.kr/).
7) 강태홍(姜太弘,1894∼1974): 전남 무안 출신. 명창인 부친 강용안과 모친 정가
매의 4남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김창조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운 뒤 자신의 독특한 
유파를 개발하였다. 가야금병창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신작(新作)에도 
능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성악연구회에 여러 차례 출연하였으며, 산조와 병
창을 음반에 취입한 바도 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편,  강태홍류 가야
금산조연구 , 서울: 민속원, 1994, 104∼112쪽.
8) 심상건(沈相健,1889∼1965): 충청남도 서산 출신. 가야금의 명인(名人). 가야금 
이외에 병창으로도 명성을 떨쳤고, 양금과 거문고 풍류 및 해금에도 능하였다. 
흔히 아버지 심창래(沈昌來)에게 음악을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본인의 
말에 의하면 13세부터 음악을 하였는데 제대로 배운 것은 양금 풍류밖에 없고, 
그밖에는 모두 스스로 터득하였다고 한다. 특히 가야금산조의 조율법과 가락은 
모두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다. 그의 가야금 조율법은 제 1현이 일반적인 조율
법보다 완전4도 낮고, 제 2현에서 제 12현까지는 일반적인 조율법의 제1현에서 
제11현까지와 같다. 그는 산조를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으로 즉흥연주를 하
는 유일한 명인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c.kr/).
9) 최옥삼(崔玉三, 1905∼1956): 전라남도 장흥출신. 13세 무렵에 전라남도 영암에 
가서 김창조에게 가야금을 배움. 제자로는 함동정월(咸洞庭月：본명 金德)·김녹주
(金綠珠) 등이 있는데, 그의 가야금산조는 함동정월에 의하여 널리 퍼졌다. 연주
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산조로, 왼손의 농현법(弄絃法)이 독특하며 조(調)의 구
성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보형,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7 산조 , 서울: 문화
재관리국, 1987.
10) 안기옥(安基玉, 1894∼1974): 전라남도 나주출신. 피리명인인 아버지 안영길의 
큰아들로 태어남. 8세때 김달진의 지도로 가야금병창을 배웠다. 그 후 맹인연주
가 김복식에게 영산회상을 배웠다. 송방송, 앞의 글, 500쪽.
11) 김종기(金宗基, 1902∼1940): 전라북도 장수출신. 가야금, 거문고의 명인(名人). 
전라북도 운봉의 박한용(朴漢用)에게 가야금을 배웠고, 충청남도 강경의 백낙준
(白樂俊)으로부터 거문고 산조를 배웠다. 지방에서 악기연주 교육에 활동하는 한
편, 때때로 서울에 올라와 조선성악연구회 등 여러 음악단체의 공연에 참가하였
다. 그의 가락은 김삼태가 전수받았다. 송방송. 앞의 글. 221쪽.
12) 김병호(金炳昊, 1910∼1968): 전라남도 영암 출신. 김창조(金昌祖)로부터 가야
금산조를 사사받았다. 1937년부터 1939년 까지 조선창극원, 1940년부터 1941
년까지 임방울창극단의 일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부산 봉래권번의 교사, 임춘앵 
국극단의 악사로 있었다. 1968년에 생을 마감 할 때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서 강사로,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단원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연주활동과 제자를 길
러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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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15), 신쾌동16)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20세기 전반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들의 산조는 대부분 유성기 음반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17). 
2세대로부터 산조를 이어받은 3세대에는 김죽파18), 함동정월19), 정남
희20), 성금연21), 김춘지22) 등이 있다. 2세대와 3세대들은 스승에게서 
13) 서공철(徐公哲, 1907∼1982):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어머니가 돌
아가시어 외삼촌인 정달영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로 이사해서 성장기를 보
냈다. 정달영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웠고, 그 뒤 서울에 살다가 작고하였으며, 그의 
제자로는 강정숙(姜貞淑, 1952∼)이 있다. <한국의 전설적인 가야금산조 명인들> 
해설집, 서울: 신나라, 1994.
14) 박상근(朴相根, 1905∼1949): 충청남도 연기 출신. 박팔괘에게 사사하여, 김창
조에서 비롯된 정통파의 산조들과 아주 다른 특색을 지닌 충청제(忠淸制)의 독자
적인 가락을 이루었다. 그 가락은 성금연(成錦鳶)에게 전수되어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송방송, 앞의 글, 345쪽.
15) 신관용(申寬龍, 1911∼1957): 부친 신갑종(피리와 장고에 뛰어났음)과 모친 파
평윤씨의 4남으로 태어났고, 1926년 이영채(李永彩)에게 가야금산조를 전수받았
다. 이보형, 앞의 글.
16) 신쾌동(申快童, 1910∼1978): 전라북도 익산 출신. 9세 때 박생순에게 양금을, 
12세 때는 박학순에게 가야금(정악과 산조)을 배웠고, 13세 때에 정일동에게 거
문고로 민간풍류를 배웠다. 16세 되던 해에 거문고 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 문하
에 입문하여 산조를 처음으로 배웠다. 거문고 산조를 융성하게 한 공이 크며,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송방송. 
앞의 글. 486쪽.
17) 이보형, 앞의 글.
18) 김죽파(金竹坡, 1911∼1989): 전라남도 영암출신. 김창조의 손녀. 8세때 할아버
지로부터 가야금을 시작하였으며, 1926년 16세에 상경하여 여류가야금연주자로 
최고의 명성을 떨침. 1978년 67세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및 병
창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79년 할아버지 김창조 가락에 많은 가락을 추
가하여 약 55분에 이르는 김죽파산조를 완성시켰다. 송방송, 앞의 글, 226쪽.
19) 함동정월(咸洞庭月, 1917∼1994): 전라남도 강신출신. 최옥삼의 문하생이다. 
1960년대부터 서울대 국악과에서 여러 제자를 양성했으며, 1980년 중요무형문
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송방송, 앞의 글, 942쪽.
20) 정남희(丁南希, 1905∼1984): 전라남도 나주 출신. 8세 때부터 가야금산조를 
사사함. 1934년 권번(券番)선생으로 있으면서 일본 컬럼비아 레코드를 취입, 첫 
가야금산조 음반을 냈다. 그의 제자 김윤덕에 의해 정남희제 가야금산조의 명맥
이 이어졌다. 송방송, 앞의 글, 792쪽.
21) 성금연(成錦鳶, 1923∼1986): 전라남도 광주 출생. 1936년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 1938년부터 연주활동을 시작하고, 1949년부터는 창극에도 전념
하였다. 그후 박상근 가야금산조를 바탕으로 성금연가야금산조를 개척하였다. 송
방송, 앞의 글, 438쪽.
22) 김춘지(金春枝, 1919∼1980): 경상남도 마산 출신. 1926년 강태홍으로부터 가
야금풍류를 배웠고, 1929년 조용구에게 가야금병창을 배웠다. 송방송, 앞의 글,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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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조를 학습한 후 여러 지방에 흩어져 연주활동을 하며 자신의 음악세계
를 구축해나갔다. 
  동일한 스승에게 전수받은 산조라고 하더라도 제2, 3세대에 이르면 다
르게 변한다.23) 그 이유는 제2, 3세대 명인들이 스승에게서 배운 산조를 
자신의 해석과 음악적 지식을 더하여 자신의 산조로 재구성했기 때문이
다. 스승에게서 배운 특정한 가락 위에 자신이 습득한 경험, 음악적 지
식, 즉흥성을 토대로 자신만의 산조 가락을 짠 다음 그 다음 세대로 전
승하였다. 한 스승에게서 배운 가락이 현재에 와서 유파라는 용어로 각
각 다른 악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선율의 독자성과 고유
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인들의 개인적 차이로 인해 산조가 유파별로 독
자성과 고유성을 갖게 되기는 하였지만, 한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산조
에는 공통성 또한 남아 있기도 하다. 
  가야금 산조 각 유파에 선율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적
인 미는 유파에 관계없이 ‘죄고 푸는’ 데 있다.24) ‘죄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과 이완’의 다른 말로서 산조의 짜임을 표현한 것이다. ‘죄고 
푸는’ 즉 ‘긴장과 이완’의 구성은 장단, 악조, 악장, 장(章) 등으로 형성되
어 있는 산조의 크고 작은 모든 단락 안에서 그 대비를 찾아볼 수 있
다.25) 산조 한바탕 전체를 긴장과 이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느린 진
양에서 시작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까지 점차 속도가 
빨라지다가 끝에 가서 다시 처음의 속도로 돌아와 장단을 통해 모든 긴
장되었던 것을 풀어주며 그친다. 우조, 평조, 계면조등 악조로 표시되어 
있는 악장 안에서도 긴장과 이완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악장을 구성
하는 장(章) 안에서도 ‘죄고 푸는’ 즉 ‘긴장과 이완’을 찾아볼 수 있다. 
긴장하다가 풀어줄 때 비로소 하나의 단락이 맺어진다. 
23) 김해숙, ｢가야금 산조의 유파별 비교｣,  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24)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최옥산류 진양조에 한하여｣, 서울: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1쪽.
25) 김해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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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조를 구성하고 있는 장(章)은 악보에 숫자로써 표시되어 있다. 장은 
크게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것은 악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야금 산조에서 긴장과 이완을 표현
하는 방법은 장단, 템포, 악조, 음높이, 농현, 변화음, 리듬형 등 다양하
다. 장단, 템포, 악조가 정해져 있는 장에서는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
분’, ‘푸는 부분’이 주로 음높이, 농현, 변화음, 리듬형 등으로 구사된다. 
이렇게 구사된 장에서의 죄는 선율과 푸는 선율을 통해 긴장과 이완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다.26)
  장(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선율단락이 있다. ‘밀고-달고-맺고-푸는’ 
구조 즉, ‘기·경·결·해’27)의 구조를 가진 선율단락인데, 이것은 문장에서
의 ‘문단’에 해당되며 가야금산조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으로 된 가장 
기초적인 선율단락이다. ‘기’는 시작하는 선율로서 ‘중심잡는 부분’에 해
당하고, ‘경’과 ‘결’은 ‘죄는 부분’에 해당하며, ‘해’는 ‘푸는 부분’에 해당
한다. 그러나 ‘기’에 이어서 나오는 ‘경’이 ‘기’와 연결되어 하나의 프레
이즈를 이루는 경우 ‘기’와 ‘경’이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을 이루기도 하
고, 또 완전히 풀지 않고 ‘경’을 통해 서서히 풀어나가는 경우 ‘경’과 
‘해’가 합하여 ‘푸는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경’을 통해 서서히 풀어가
는 선율을 ‘죄면서 푸는 선율’이라고 하였다.28) ‘기·경·결·해’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로 시작하여 ‘해’로 마쳐야 하고, 그 
후에 ‘기’로써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야 한다. 장에 따라 ‘중심잡는 부
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각각 ‘기·경·결·해’의 단락을 이루기도 하
26) 문숙희, 앞의 글, 7쪽.
27) ‘기(起)·경(景)·결(結)·해(解)’는 한시의 ‘기(起)·승(承)·전(轉)·결(結)’론에서 나온 
것으로, ‘기’는 ‘기·승·전·결’의 ‘기’에서 따온 말이고, ‘경’은 ‘기·승·전·결’의 ‘승’과 
‘전’을 합한 말이고, ‘결’은 ‘기·승·전·결’의 ‘결’에서 따온 말이고, ‘해’는 ‘기·승·전·
결’에 없는 말이다. 결국 ‘기,·승·전·결’ 대로 하자면 ‘맺기(結)’가 구성되므로 이를 
‘기·승·전·결’이라 이를 수 없으므로 그렇게 이르지 않고 ‘기·경·결·해’로 의미를 
변용하여 구성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연구｣,  한국
음악연구  제39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006, 37쪽.
28) 문숙희, 앞의 글,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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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 부분이 이어져서 한 단락을 이루기도 한다. 
   ‘기·경·결·해’는 원래 판소리 고법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진양조 장단
은 이론적으로 한 장단에 6박씩 네 장단 24박을 한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 산조의 선율에서는 ‘기·경·결·해’로 된 규칙
적인 24박 보다 부분적으로 생략된 12박, 18박 또는 부분적으로 첨가된 
30박 또는 36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많다.29) 장의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성격에 따라 그것을 구성하는 ‘기·경·결·해’의 
내용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조로부터 전승된 네 가지 유파의 가야금산조 진양
조를 선택하여 악보에 제시되어 있는 장(章)의 짜임을 ‘기·경·결·해’ 선율
단락에 중점을 두고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장(章)은 진양조를 구성
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서 긴장과 이완의 죄고 푸는 선율을 가장 직접적으
로 느낄 수 있는 단위이고, ‘기·경·결·해’ 선율단위는 긴장과 이완으로 되
어 있는 가장 작은범위의 선율단락이다. 먼저 유파별로 ‘기·경·결·해’의 
선율단락을 나누어 보고, 그것이 모여 이루어진 장(章)을 ‘중심잡는 부
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할 것이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 ‘기·경·결·해’가 어떤 선율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구조를 구체적
으로 비교하며 살펴보는 이 연구는 가야금산조 진양조를 구성하는 원리
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금산조를 새롭게 창작하
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9) 김해숙,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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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가야금 산조의 ‘죄고 푸는 선율’ 또는 ‘기·경·결·해’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숙희30)는 함동정월의 진술을 근거로 ‘죄고 푸는 선율’에 대해 살펴
보았다. ‘죄고 푸는 선율’이라 함은 긴장하게 하는 선율과 이완하게 하는 
선율을 의미한다. 그는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는 모두 8마루
로31) 되어있고, 각 마루는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푸는 선율을 ‘죄면서 푸는 
선율’과 ‘완전히 푸는 선율’로 세분하여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죄는 선율에는 상향적인 농현 및 선율진행, 잘게 세분되는 
리듬형, 쫑(c″)음 이상의 음역, 변화음 등의 요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푸는 선율에는 하향적인 농현 및 선율진행, 제5, 6째 박의 ♪♩/♩♪
리듬형, 음역의 급강하 등의 요소가 나타나고 변화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최진32)은 동일한 고수가 반주한 두 개 음반의 북 가락을 채보하여 최
옥삼류 가야금 산조 장구장단에 의한 ‘기·경·결·해’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고수가 반주하였더라도 연주할 때마다 ‘기·경·결·해’의 장단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떠한 반주법이 맞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고
수의 이디엄에 따라 반주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야금 
연주자의 입장에서 가야금 선율에 적합한 북 가락을 제시하였다. 
  이은형33)은 함동정월과 김명환이 같이 연주한 최옥삼류 산조를 ‘기·
30) 문숙희, 앞의 글.
31) 마루란 악장의 의미한다. 진양조의 악보에서 악장은 ‘우조’, ‘계면조’ 등과 같은 
악조이름으로 구분되어 있다.
32) 최 진,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에 관한 연구: 진양조 중 기ㆍ경ㆍ결ㆍ해를 중심
으로｣, 전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33) 이은형,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의 선율과 호흡｣,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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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결·해’의 이론에 적용되는 진양조의 선율을 분석하여 ‘기·경·결·해’를 
구분하고 ‘기·경·결·해’의 특성을 규명하며, 이 선율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를 살펴보았다. 선율을 호흡단위의 ‘기·경·결·해’로 구분하여 유형을 정리
하고 단락이 다양하게 축소 확대가 이루어짐을 규명하였다. 호흡이 가지
는 의미가 가야금산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선율의 시작
과 끝을 나타내며, 강과 약을 유연하게 하고 호흡이 가야금산조에 있어
서 선율을 연결하는 데에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성지은34)은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 자진모리 선율을 긴장과 이완을 
중심으로 선율을 분석하였다. 선율의 긴장과 이완을 통해 자진모리의 선
율구조와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중 
자진모리에서는 긴장부분이 유독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긴장부분에 
더 긴박한 느낌은 강하게 표현하면서 이완의 여유로움을 뚜렷이 대비하
는 산조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유파에서는 긴장이 나오면 이완
부분에서 충분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금연류에서는 짧은 장단으로 
이완의 종지형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였다. 성지은의 긴장과 이완에 대한 
정의는 문숙희의 ‘죄는 선율’과 ‘푸는 선율’의 내용과 크게 다른 바가 없
다.
  성애순35)은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진양조부터 휘모리까지의 전곡을 
대상으로 각 악장에 나타난 긴장과 이완을 중심으로 선율 분석을 하였
다. 그 결과, 최옥삼류에서는 긴장선율이 이완선율보다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고, 우조보다는 계면조에서 긴장선율이 더 많이 출현했다. 
또 각 악장별로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선율은 주로 계면조에서 나타났
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에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멋은 긴장이 지니는 
‘긴박한 느낌’과 이완의 ‘여유로움’이 뚜렷이 대비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34) 성지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모리 선율에 관한 연구-긴장과 이완을 
중심으로｣, 전남: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5) 성애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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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36)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를 각 악조별로 나름대로의 
‘기·경·결·해’의 정의를 내리고 진양조의 선율을 ‘기·경·결·해’로 분석하였
으며 강태홍류만이 갖고 있는 ‘기·경·결·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율의 구조를 바탕으로 진양조의 연주방식을 제시하였다. 
  김주경37)은 김윤덕의 사승관계를 토대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중 진
양조를 정남희, 강태홍의 산조와 비교하였다.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가 지니는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기·경·결·해’가 진양조 안에서 
가지는 특성을 선율 유형과 리듬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징을 
분석한 결과 김윤덕은 본인의 산조를 ‘기·경·결·해’의 24박의 틀에 부합
하도록 의도적으로 창작한 것이 밝혀졌다. 
  오연경38)은 김죽파, 강태홍, 최옥삼, 김병호류 산조의 진양조를 대상
으로 장단형과 선율을 통해 진양조를 ‘기·경·결·해’로 나누어 보았다. 관
용적인 24박 네 장단 단락 구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파는 강태홍류 
이었으며, 김병호류에는 네 장단 단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단
락을 축소, 기본, 확대형식의 세 단락으로 구분하였는데, ‘기·경·결·해’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형이라고 하였고, ‘경’이나 ‘결’이 생략된 것은 축소
형이라고 하였으며, ‘경·결·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장형이라고 하였
다. 또한, ‘기·경·결·해’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락은 복합형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단락의 유형 및 ‘기․경․결․해’의 보편적 선율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기·경·결·해’에 대해 정의한 것을 종합해보면 ‘기’는 
시작하는 선율이며,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선율이라고 하였다. 또한 ‘내
드름’39)선율이며, ‘중심 잡는 선율’이라고도 하였다. ‘경’은 ‘기’의 출현 
36) 최유정,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선율에 따른 기․경․결․해 연구 : 진양조를 중심
으로｣, 전북: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7) 김주경,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起景結解)연구｣,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38) 오연경,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연구: 김죽파ㆍ최옥삼ㆍ강태홍ㆍ김병
호류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9) 산조의 선율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드름”은 “내는 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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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활용하여 선율을 진행하며, ‘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기’에서 제시된 선율을 모방하고 확장, 이어주는 선율이라고 정의하였
다. ‘결’은 선율이 상행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율이며, 리듬분할이 활
발히 일어나는 선율이라고 하였다. ‘해’는 선율이 하행하며 ‘푸는 장단’이
라고 하였다. 음악의 긴장감을 ‘푸는 부분’이며 본청으로 맺는 선율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는 한 가지 유파에 대한 분석이거나,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큰 단위의 구분 없이 ‘기·경·결·해’로 
나눈 작은 단위의 단락을 살펴보는데 그쳐서 김창조계에 해당하는 여러 
유파의 가야금산조 진양조 전체 구성원리를 살펴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을 우선 ‘기·경·결·해’로 
이루어진 단락으로 나누어 본 후, 장(章)별로 ‘중심잡는·죄는·푸는 부분’ 
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죄고 푸는 부분’ 안에서 ‘기·경·결·해’ 선율이 
기능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김창조로부터 전승된 가야금산조인 강태홍ㆍ김죽파ㆍ최
옥삼ㆍ김병호류의 진양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가야금산조는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되며 연주자 나름의 가락을 첨가하여 각자 변화하고 발
전한 것이지만 김창조 계열의 가야금산조는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악장구
성과 흐름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조의 다양한 악장 중 진
의미한다. 즉, 판소리나 산조·농악에서 한 악절을 시작할 때 제시하는 선율이나 
가락을 뜻한다. 따라서, 내드름이란 한 단락을 시작할 때 그 음악의 성격을 제시
하며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음악의 성격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우진, ｢거문고산조의 내드름 연구｣,  산조연구 , 서울: 은하출판사, 
2002), 제1집,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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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산조의 음악적 특징이 진양조에 가장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40)에 수록된 
악보를 참고하고자 한다. 산조를 채보한 다양한 악보가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이 채보한 것이 채보 방식과 선율의 표현방식에 통일성이 있고 일정
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
용될 악보와 음원자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강
태홍류Ⅱ 악보는 1952년 강태홍의 연주테이프를 채보한 <강태홍류 가야
금산조Ⅰ>에 비해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신명숙의 연주를 채보한 것이
다. 음원은 1952년의 강태홍 연주를 참고하였다. 김죽파류 Ⅱ는 김죽파
류의 1960년대 선율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Ⅰ>의 76장단보다 늘어나 
100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연주되고 있는 선율을 채보한 악보이다.
최옥삼류 악보는 1971년 함동정월에게 사사받으며 정리한 것이며, 김병
호류 악보는 1964년 김병호에게 사사받은 가락과, 녹음테이프에 있던 
엇모리를 넣어 정리한 것이다.
유파 악보 음원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中 
강태홍류 Ⅱ




















<표 1> 참고악보 및 참고음원
40) 이재숙,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서울: 은하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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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의 표기는 이재숙 악보의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할 것이며, 장 구분 
및 구전 조명(調名) 또한 악보상의 표기대로 사용하겠다. 본 연구에 사
용할 조현법은 다음의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가온음자리표 가야금 조현표 및 구음표
  
  본고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먼저 강태홍류, 김죽파류, 최옥삼류, 김병호류의 순으로  
‘기·경·결·해’로 나누어진 단락을 살펴볼 것인데, ‘기·경·결·해’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성과를 참고할 것이다. 다만 ‘기·경·결·
해’로 나눌 때 ‘기’와 ‘해’는 명확히 구별할 수 있으나 ‘경’과 ‘결’에 대해
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부언한다. 본 연구에서 ‘기·경·결·
해’로 선율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는 기존의 
‘기·경·결·해’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기·경·결·해’ 선율에 대한 정
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장(章)은 
일반적으로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 그리고 ‘푸는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41), 각 진양조에 제시되어 있는 장(章)별로 ‘중심잡는 부분’
과 ‘죄는 부분’ 그리고 ‘푸는 부분’을 구분할 것이다. 




악조와 장의 첫 번째 위치한다.
각 단락 처음에 위치하며 조성, 음형, 리듬을 새롭게 제시한다.
동일음의 진행을 보인다.
경
기의 선율을 활용하여 모방, 확장한다.
결의 선율로 이어주는 연결부분이다.




선율과 리듬이 복잡하고 활발하게 나타난다.
왼손 주법에서 농현과 전성 등의 표현으로 선율을 강조한다.
긴장의 절정감을 준다.
단락 중 선율이 가장 높이 진행한다.
해
선율진행과 농현이 하행한다.
조의 구성음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개방현을 많이 사용한다.
전체적인 음역이 4도, 5도, 8도 등으로 뚝 떨어진다.
제5, 6째 박에 장고의 푸는 리듬형 ♪♩/♩♪이 나타난다. 
땅(d′)-징(c′)-당(g)-징(c′)의 계면조 종지형 진행을 한다.
<표 2> 기경결해의 구분 기준
  ‘기·경·결·해’ 선율을 분석할 때에 사용할 시김새의 용어는 산조에 사
용된 시김새의 예를 판소리의 시김새를 활용하여 정의한 조주선42)과 유
선미43)의 논문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시김새의 용어 정리는 다음의 <표 
42) 조주선, ｢판소리 계면조 시김새에 관한 고찰｣,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0, 12∼37쪽.
43) 유선미는 가야금 산조의 선율을 분석함에 있어서 구성음과 음계의 나열 외에 
시김새와 선율의 진행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시김새의 분석은 음계에 
의한 시김새와 가야금 주법에 의한 시김새가 대부분이지만, 가락의 흐름과 표현
에 직결되는 성음 및 목이 중심이 되는 시김새의 양상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장식적 요소인 시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음과 목구성에 의
한 시김새로 선율을 분석하였다. 산조에 사용된 시김새를 판소리 시김새와 관련
하여 용어를 정리하였다. 유선미, ｢교육적 활용을 위한 산조의 음군과 시김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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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김새 악  보 설    명
밀어올리는목
본음보다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본음으로 밀어 
올리는 시김새. 가야금에서는 3-1, 2-1의 주
법으로 하는 모든 시김새를 뜻함.
휘어쳐
올리는목
한 옥타브 아래의 음을 연주한 다음, 바로 한 
옥타브 이상의 본음을 연주하는 시김새.
쑤시는목
어떤 음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강하게 쑤셔
주는 표현기법으로 전성이 이에 속함.
감는목
한 음을 낸 후 그 여음으로 음을 올리거나 내
렸다가 본음으로 돌아오는 시김새.
딸꾹질목
어떤 음을 연주한 후 그 여음의 끝을 강하고 
짧게 막는 시김새.
미는목
같은 음을 여러 주법을 이용하여 지속시키는 
시김새.
다루치는목
농현표시로 되어있지만, 어떤 음의 아래 줄에
서 소리를 둥글려 내는 시김새.
끊는목
소리의 끝을 자르는 소리로, 딸꾹질목, 구르는
목과 결합하여 쓰이는 시김새.
꺾는목
제 음보다 높은 소리를 낸 후 재빨리 제음으로 
꺾어내리는 시김새. 
<표 3> 시김새 용어 정리
3>과 같다.
  
  Ⅲ장에서는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의 ‘기·경·결·
해’ 선율을 비교해보고, 각각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구: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
논문, 201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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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구조
  본 장에서는 가야금산조의 ‘죄고 푸는 부분’과 ‘기·경·결·해’의 단락을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인 강태홍ㆍ김죽파ㆍ최옥삼ㆍ김
병호류에 대하여 유파별, 악조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강태홍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5장단, 돌장 8장단, 평조 10장
단, 계면조 51장단의 총 9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5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고, 비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각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많게 51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
조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1) 우조
  강태홍류 우조는 25장단으로써 3장을 이루고, 제1장은 두 단락, 제2
장은 단락, 제3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단락을 중심
으로 살펴보고, 그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장 
  제1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1∼4장단(기-경-경-해)
  <악보 2>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1~4장단이다. 제1장단은 우조의 첫 
시작장단으로서 음정의 변화 없이 a'(칭)으로 밀어올리는목으로 악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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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고를 제시하며 악장과 단락을 처음 시작하는 ‘기’의 기능을 한다. 제2
장단은 ‘기’의 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감는목을 반복하며 이어가므
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3장단은 앞 제2장단의 선율을 휘어쳐올리는목
을 사용하여 옥타브로 높이고 제5, 6박에서는 땅(d′)을 잦은 농현으로 
지속하며 선율을 이어감으로써 ‘경’의 기능을 한다. 제4장단은 높은음에
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본청에서 ‘♪♩♩♪’리듬형으로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44) 이와 같이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 네 장단
은 ‘기-경-경-해’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2>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
  제1단락의 제1∼4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기는 하나 본격적인 농
현과 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줄을 눌러서 내는 꾸밈음들이 나타나기
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따
라서, 진양조를 시작하는 동시에 우조를 시작하는 제1단락은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다. 
44) ‘♪♩/♩♪’리듬형은 주로 종지형에 나오는 리듬형으로서 이완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리듬이다. 문숙희, 앞의 글,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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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3>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2단락
  ② 제2단락: 제5∼8장단(기-경-기-해)
  <악보 3>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5~8장단이다. 제5장단은 가야금산조
에서 최고음에 속하는 쫑(c″)음을 휘어쳐올리는 목으로 제시하며 단락을 
시작하고 있다. 이 선율은 동일음을 반복하는 ‘기’선율이나, 개방현과 누
른 현을 같이 사용하여 최고음인 쫑(c″)음을 긴장감을 주면서 낸다. 그리
고 처음에 c(흥)의 낮은 음으로 시작하여 두 옥타브 위의 c"(쫑)으로 도
약하며 진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제6장단은 ‘기’에서 제시한 c"(쫑)음정
으로 시작하여 선율이 도약한 후 고음부에서 리듬을 분할하며 발전시키
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6박에서 급격하게 a(동)으
로 떨어지며 푸는 선율로 연결된다. 제7장단은 제6장단의 제6박 3소박
에서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어 이어져 ‘경’의 선율로 볼 수도 있겠으나, 
동일음을 반복하며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의 선율로 
볼 수 있다. 제8장단은 제6장단의 ‘경’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점차 선율이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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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락 제5∼8장단은 두 장단씩으로 나뉘어 각각 ‘죄는 부분’과 ‘푸
는 부분’을 구성한다.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진행하거나, 줄을 눌러서 음
정을 내면 개방현에서 선율을 진행할 때보다 긴장감을 준다. 제5-6장단
은 c˝(쫑)의 높은 음역에서 지속하며 3도 위로 눌러서 진행하므로 긴장
을 나타내어 이 부분은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음이 비약적으로 하
행하거나,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것은 푸는 선율의 요소이다. 제7-8장단
은 a(동)의 낮은 음역으로 뚝 떨어져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고 그 후에 
선율이 하행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우조 제2단락의 네 장단은 ‘기-경-기-해’로 ‘죄는 부분’과 ‘푸는 부
분’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2) 제2장 
  제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3단락: 제9∼12장단(기-경-결-해)
  <악보 4>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9~12장단이다. 제9장단은 제2장의 시
작이고 새로운 선율을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
다. 이 장단은 여섯 박에 걸쳐 모두 a(동) 한 음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10장단은 제2박에 ‘기’에서 제시한 a(동)음을 4도 위 도약으
로 꾸미며 장식하고, 제4박부터 제6박까지 4도 위 음으로 진행하며 선
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11장단의 제1∼4박은 제10장단의 
d´(땅)음에 리듬이 분할하여 긴장감을 고조하면서 제5박과 제6박에서 d´
(땅)의 동일한 음으로 맺어주어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2장단은 선
율이 하행하며 a(동)음의 농현으로 긴장을 풀고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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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3단락
  제3단락 제9~12장단은 한 단락으로써 우조의 제2장을 이룬다. 제9장
단은 a(동)을 동일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
다. 제10-11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a(동)음정을 이용하여 
상청으로 진행하고 제11장단의 제1~4박까지 리듬을 잘게 나누어 긴장
감을 주는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죄는 부분’이 되고, 제12장단은 농현
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d´(땅)음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기-경
-결-해’의 기본구조로써 한 장을 이루고 있는 제3단락에서는 ‘죄고 푸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3) 제3장
  제3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4단락: 제13∼16장단(기-경-경-해)
  <악보 5>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13~16장단이다. 제4단락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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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단에서는 g´(찡)음을 밀어올리는목으로 새로운 선율로 제시하고 
있다. g´(찡)의 동일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제13장단은 ‘기’의 
기능을 갖는다. 제14장단은 앞서 제시된 ‘기’의 선율과 제4박까지 동일
하게 진행하다가 제5박과 제6박에서 음정을 흘리며 다음 선율과 연결된
다. 이 선율은 제13장단의 ‘기’와 거의 유사한 선율로 진행하며 ‘경’의 
기능을 한다. 제15장단45)은 ‘경’의 제5∼6박과 동일하게 시작하여 선율
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d´(땅)에서 머물며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16
장단은 ‘결’과 1-3박이 동일하게 진행하며 제4박과 제5박에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악보 5>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4단락
  우조 제3장의 첫 단락인 제13~16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
심잡는 부분’에 해당된다. 제3장은 길이가 13장단으로 길기 때문에, 그
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도 길어 각각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45) 오연경은 제15장단을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으나, 앞서 나온 선율을 제
5-6박에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장단을 ‘결’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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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5단락: 제17∼23장단(기-경2-기-결2-해)
  <악보 6>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17~23장단이다. 제17장단은 제13장
단의 시작선율과 같은 선율로 시작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다. 제
17장단은 동일음을 반복하고 있지만 주로 줄을 눌러서 내는 특징을 갖
는다. 제18장단과 제19장단46)은 ‘기’의 선율을 구성하는 주요 음을 유지
하며 이전 선율에는 등장하지 않은 1소박 1음의 리듬형을 끊는목으로 
반복하며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20장단47)은 제17장단의 시작선율
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어 ‘기’의 기능을 갖고, 제21장단은 고음에
서 진행하며 다루치는목, 감는목, 구르는목, 끊는목을 사용하여 제18~19
장단보다 더 고조된 긴장을 나타내며 ‘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제22
장단은 긴 감는목으로 최고의 긴장을 고조하다가 제5박과 제6박의 동일
음 지속으로 긴장된 선율을 맺으며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23장단48)은 
점차 선율이 하행하고 제3박에서 농현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며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갖게 된다. 
<악보 6>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5단락
46) 오연경은 제19장단을 종지하는 ‘해’로 보았으나, 앞선율과 리듬형을 동일하게 
선율을 이어가므로 ‘경’으로 본다.
47) 최유정은 제20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기’와 동일하게 시작하고 그 이후의 
변주되는 선율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기’로 본다.
48) 오연경은 제23장단을 선율이 연결되는 ‘경’으로 보았으나, 불완전하게 종지하기
는 하지만 선율이 하행하며 농현으로 풀어주는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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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의 두 번째 단락인 제17~23장단은 ‘죄는 부분’에 해당된다. 제
17장단 이하 제23장단까지 비슷한 선율을 변주해가며 다양한 시김새와 
잘게 세분된 리듬형 등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죄는 부분’에 
해당되는 제17~23장단은 처음부터 죄어 가다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
시 시작하여 최고조에 이르기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락으로 볼 수 있
다.   
  ③ 제6단락: 제24∼25장단(기-해)
  <악보 7>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24~25장단이다. 제24장단49)은 새롭
게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다. 제25장단은 ‘기’의 시작 부분 
선율을 축소하여 제시하여 진행한 후 제4박에서 농현으로 일단의 긴장
49) 오연경은 제24장단을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으나, 꾸밈음으로 시작하여 
도약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기’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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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풀어준 뒤 제5박과 제6박에서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제6단락은 우조를 마무리 짓는 단락으로 다음에 나올 돌장을 제시
해주는 선율로 볼 수 있다. 즉, 제6단락은 우조와 평조를 연결해주는 간
주의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악보 7>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 제6단락
  제3장의 세 번째 단락인 제24∼25장단은 길었던 제3장을 마치는 ‘푸
는 부분’에 해당되며, 짧게 두 장단으로 축소형 단락을 이루고 있다. 제2
4장단의 제1~3박과 제25장단의 제1~2박에 약간의 긴장된 요소가 있기
는 하지만, 끝 부분에 움직임이 크지 않는 d´(땅)음정의 선율과 ♪♩♩♪
리듬형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세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의 선율 구성
을 살펴보았다. 각 장을 ‘기․경․결․해’ 선율단락으로 나누어 보고, 각 단락
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
보았다.
  우조 제1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기․경․경․해’
로 구성되며 1장의 ‘중심잡는 부분’을 이룬다. ‘기․경․경․해’로 되어 있기
는 하지만 ‘경․경’에서 그다지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 제2단락은 ‘기․
경․기․해’로 구성되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을 이
룬다. 진양조를 시작하는 우조 제1장은 그 절반인 50%가 ‘중심잡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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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로 되어 있어 ‘중심잡는 부분’의 비중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조 제2장에 해당하는 제3단락은 ‘기․경․결․해’ 기본형 한 단락으로 되
어 있다. 이 중 제9장단의 ‘기’는 새로운 선율을 내는 ‘중심잡는 부분’이
고, 제10~11장단인 ‘경·결’은 긴장을 나타내는 ‘죄는 부분’이며, 제12장
단인 ‘해’는 ‘푸는 부분’에 해당된다. 기본형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우조 
제2장은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 
  우조 제3장은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각 부분이 
각각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 제4단락, 제5단락, 제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
다. ‘중심잡는 부분’인 제4단락은 네 장단의 ‘기·경·경·해’로 되어 있고, 
‘죄는 부분’은 제5단락으로 일곱 장단의 ‘기·경·경·기·경·결·해’로 되어 있
으며, ‘푸는 부분’인 제6단락은 두 장단으로 ‘기·해’의 짧은 단락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조 제3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53%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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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태홍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구성
2) 돌장 
  강태홍류 돌장은 악보에 제4장 한 장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모두 8장
단으로서 한 단락을 구성한다.
  (1) 제4장
  제4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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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단락: 제26∼33장단(기-경4-기-경-해)
  <악보 8>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26~33장단이다. 제26장단은 돌장의 
시작으로서 밀어올리는목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
다. 제27장단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감는목을 사용하여 선율을 연결
하여 ‘경’의 기능으로 볼 수 있고, 제28~3050)장단은 앞에 나온 ‘경’의 
선율을 활용하여 강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31장단은 선율을 새롭
게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고, 제32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선율을 연
결하여 ‘경’의 역할을 한다. 제33장단은 선율이 하행하며 농현으로 긴장
감을 완전히 풀어주고 제5박과 제6박에서 ♪♩♩♪ 리듬형으로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8> 강태홍류 진양조 돌장 제1단락
50) 최유정은 제29장단을 선율을 풀어주는 ‘해’로 보았으나, 앞서 나온 선율이 계속 
연결되므로 ‘경’으로 본다. 오연경은 제30장단을 새로운 선율이 시작하는 ‘기’로 
보았으나, 선율이 하행하며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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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26~30장단은 돌장을 시작하는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하
고, 제31~33장단은 돌장의 ‘푸는 부분’에 해당한다. 돌장에서는 줄을 눌
러서 내는 꾸밈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이 진행하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 
‘죄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종지형에 많이 나타나는 당(g)-징
(c´)의 진행과 ‘♪♩♩♪’ 리듬형 그리고 풀어주는 농현이 많이 나온다. 강
태홍류 진양조 돌장은 ‘기-경-경-경-경-기-경-해’의 복합형 구조로서 
두 개의 단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태홍류 진양조 돌장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돌장은 ‘기·경·경·경·경·기·경·해’의 한 단락으로 구성
된다. 긴장을 고조하는 ‘죄는 부분’이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
분’이 이어져 있다. ‘중심잡는 부분’이 여덟 장단 중 절반이 넘는 다섯 
장단으로서 62.5%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에서 보듯이 돌장은 한 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장은 길게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51)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은 각각 제26~30
장단과 제31~33장단에 해당한다. 돌장의 ‘중심잡는 부분’은 ‘기·경·경·
51) 중간에 푸는 ‘해’의 선율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락을 나누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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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푸는 부분’은 ‘기·경·해’로 이루어져 있다. 











<표 5> 강태홍류 진양조 돌장의 단락구성
3) 평조
  강태홍류 평조는 10장단으로써 한 개의 장을 이루고 있다. 
  (1) 제5장
  제5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34~43장단(기-경3-결2-경-결-해2)
  <악보 9>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34∼43장단이다. 제34장단은 휘어쳐
올리는목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a´(칭)음정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하여 한 음을 지속하고 있다. 제35장단은 
‘기’에서 제시한 선율을 미는목과 잘게 나뉜 리듬형으로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35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34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34장단과 제35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
다. 제36∼37장단은 앞의 ‘경’선율을 이어받아 1소박 1음의 리듬을 반복
하며 지속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1소박 1음정의 단순리듬으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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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에서 제시한 a´(칭)음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진행한다. 제3
8장단은 가장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다루치기목으로 줄을 눌러서 내
어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39장단52)은 낮은음부터 순차적으
로 선율이 상행하며 긴장을 주며 제5박과 제6박에서 선율을 맺어주어 
‘결’의 기능을 하고 있고, 제40장단은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진행
하며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41장단은 꺾는 수법
과 딸꾹질목과 끊는목으로 고음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
을 한다. 제42장단53)은 안정을 주는 리듬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풀어주
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제43장단도 농현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제5박
과 제6박에서 맺어주는 ‘해’의 기능을 한다. 두 장단에 걸친 ‘해’ 선율과 
계면조의 특징인 꺾는목의 반복적인 출현을 통해, 평조가 끝나고 계면조
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9>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 
52) 오연경은 제39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고음에서 긴장을 주며 제 5-6박에서 선
율을 맺어주는 ‘결’로 본다.
53) 최유정은 제42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긴장을 풀며 
앞 선율을 풀어주어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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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34~35장단은 평조를 시작하는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35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34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
34장단과 제35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36~41장단
은 선율이 상향적이며, 다양한 시김새와 잘게 세분된 리듬형 등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42~43장단은 비약적으로 선
율이 하행하고, 본청에서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기·경·결·해’ 선율단락과 비교하며 그 구조를 살펴보았다.
  평조는 한 개의 단락으로서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 그리고 ‘푸
는 부분’이 각각 단락을 이루지 않고 이어져 있다. ‘중심잡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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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의 두 장단, ‘죄는 부분’은 ‘경·경·결·결·경·결’의 여섯 장단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푸는 부분’은 ‘해·해’의 두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
조에서는 ‘죄는 부분’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6>
과 같다.















<표 6> 강태홍류 진양조 평조의 단락구성
4) 계면조
강태홍류 계면조는 51장단으로써 7장을 이루고, 일곱 개의 장은 각각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
  (1) 제6장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44∼51장단(기-경6-해)
  <악보 10>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44~51장단이다. 제44장단은 계면조
의 시작으로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같은 음을 지속하여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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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제44장단은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45∼48장
단은 앞의 ‘기’에서 나온 선율을 활용하여 감는목으로 변주시키며 선율
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49장단은 제48장단의 제5~6박의 c´
(징)음을 이어받아 다음 장단으로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50장단은 ‘경’의 선율을 이어받아 1소박 1음의 진행으로 진행하
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51장단은 선율이 하행하며 
굵은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며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1단락은 
‘경’의 확장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단락이며, 음정이 높이 진행하거나 시
김새가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결’로 볼 수 있는 선율이 존재하지 
않았다.
<악보 10>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1단락
- 33 -
  
  제44장단은 d'(땅)줄을 눌러서 음정을 제시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45~50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으로 다양하게 변주하며 리듬을 세분하고 선율을 반복하여 긴장을 
주는 요소가 많아 ‘죄는 부분’이 되고, 제51장단은 1소박 1음으로 리듬
이 단순해지며 선율이 하행하며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2) 제7장
  제7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2단락: 제52∼65장단(기-경3-결2-경6-결-해)
  <악보 11>은 강태홍류 제52~65장단이다. 제52장단은 제7장의 시작
선율이며 쫑(c″)의 동일음으로 상청에서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도약하는 특징과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c˝(쫑)음정을 옥타브로 상.하 도약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제53장단부터 제55장단까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변형, 확
장시키며 선율이 연결되어 ‘경’의 기능을 한다. 제56~57장단은 선율이 
상청에서 진행하며 쑤시는목과 끊는목 수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58장단은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
을 갖는다. 제59장단은 ‘경’의 선율이지만,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고 제6
0장단에서도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한다. 즉 제59~60장단은 이 단락 안
에서 작은 프레이즈를 이룬다. 제61장단은 ‘경’의 선율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고 1소박 1음의 구조로 진행한다. 제63장단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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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6박을 제외하고는 도약진행을 하는 선율이다. 경이 여러 번 나타나
지만, 선율이 3장단, 2장단, 3장단씩 묶여 작은 단락으로 나뉜다. 제64
장단은 상청에서 쑤시는목과 끊는목, 미는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긴장
을 주고, 선율을 맺어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2단락은 G(칭)음정부터 
고음까지 순차적으로 나타나다가 본청인 c´(징)음정으로 돌아와 맺어주
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65장단은 강태홍류 진양조 중 가장 긴 
호흡이 나타는 부분으로 진양조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악보 11>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2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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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락은 강태홍류 계면조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가진 단락으로서 총 
14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제52~53장단은 쫑(c″)의 상청에서 동일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53장단은 ‘경’에 해
당되지만 제52장단의 ‘기’와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
52장단과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을 이룬다. 제54~64장단은 선율이 몇 
개의 프레이즈를 이루며 활발히 변주되고 상청에서 진행하며 비슷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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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형을 반복하여 긴장을 주는 요소를 갖고 있어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65장단은 하청에서 상청까지 모든 음을 보여주며 본청으로 
돌아와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3) 제8장
  제8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3단락: 제66∼69장단(기-경-해2)
  <악보 12>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66~69장단이다. 제66장단은 제8장
의 시작이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하며 이어서 나타날 
‘경’선율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제67장단은 ‘기’의 선율을 이어받아 선
율을 발전시키며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선율의 5박을 
제67장단의 1∼4박에서 확장, 변주 시키고 있다. 제66장단과 제67장단
은 하나의 프레이즈가 되어 ‘중심잡는 부분’을 이룬다. 제68장단은 급격
하게 낮은 음역으로 시작하여 높은 음역까지 다양한 음들이 출현하며 제
3-4박에서 왼손주법으로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
겠으나, 제3~4박의 긴장부분만으로 ‘결’로 보기는 어렵고, g-c´의 떨고 
본청으로 돌아가는 선율로 보아 ‘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69
장단은 제4박에서 풀어주는 농현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본청으로 종지하
여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계면조 제2단락에서 가장 긴 확장형으로 진




<악보 12>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3단락
  강태홍류 계면조의 제3단락은 총 4장단으로 계면조의 제8장을 이룬
다. 제66~67장단은 선율이 연결되어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8~69장단은 선율이 비약적
으로 하행하여 시작하며 본청으로 돌아와 종지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
는 부분’이 된다.
  (4) 제9장
  제9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4단락: 제70장단∼75장단(기-경4-해)
  <악보 13>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70~75장단이다. 제70장단은 동일한 
음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
다. 제71장단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유사하게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
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72장단54)은 제71장단의 제6박에 나오
54) 오연경은 제72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선율을 종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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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꺾는음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강조하며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73장단55)은 흘리는 시김새를 사용하여 선율을 하행시키며 선율을 연
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선율의 시김새가 하행하며 점
차적으로 ‘해’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푸는 부분’의 시작으로 보았다. 제
70∼72장단에 나타났던 선율을 1∼2박에 축소하여 반복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74장단56)은 ‘경’과 비슷한 선율로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75장단57)은 제5박과 제6박에서 당(g)을 떨고 본
청인 징(c´)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해소하고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73장단부터 제75장단에서는 흘리는 시김새를 쓰면서 서서히 풀고 있
기 때문에 ‘죄면서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58)
  <악보 13>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4단락 
율과 연결하는 ‘경’으로 본다.
55) 오연경은 제73장단을 ‘기’로 보았으나, 제72장단의 제5-6박이 완전히 종지한 
것이 아니고 뒤의 선율과 연결되는 선율이므로 ‘경’으로 본다.
56) 오연경은 제74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선율을 제5-6박에서 맺어주는 ‘결’로 
본다.
57) 최유정은 제75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반복되는 꺾는음으로 긴장을 나타내어 
‘결’로 볼 수도 있으나, 장의 마지막 부분이며 제5-6박에서 굵은 농현으로 긴장
을 풀고 본청에서 종지하므로 ‘해’로 본다.
58) 문숙희, 앞의 글, 37쪽.
- 39 -
  제4단락의 제70~72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계속하여 연결되
어 프레이즈를 이루며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73~75장단은 선율이 
하향적이고 움직임도 크지 않아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흘리는 
시김새를 세 번 반복 사용하며 서서히 풀어주는 이 부분은 크게 죄는 요
소는 없으나 푸는 부분 속에서 죄는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면서 푸
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5) 제10장
  제10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5단락: 제76~85장단(기-경6-결-해2)
  <악보 14>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76~85장단이다. 제76장단은 상청에
서 동일음으로 진행하며 앞에서 나온 제52장단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 후 도약하는 특징과 한 음
을 지속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제77장단과 제78장단은 ‘기’와과 마찬가
지로 c˝(쫑)의 상청에서 진행하며 선율과 리듬을 확장시키며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77장단은 앞서 나온 제2단락의 제55장단과 
유사하고, 제78장단은 제2단락의 제58장단과 동일하다. 제79장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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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장단까지는 다양한 리듬으로 긴장을 이어가며 진행하여 ‘경’의 기능
을 하며, 제79장단에서는 계면조 제2단락의 제61∼63장단에 출현했던 
리듬형과 동일하게 1소박 1음으로 진행한다. 제80∼82장단은 1박 1음
형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83장단은 가장 
고음이 등장하고 감는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끊는목으로 긴장을 나타
내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84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농현으
로 긴장을 풀어주며 본청으로 진행하다가 제85장단으로 연결되어 제3박
과 제4박에서 농현으로 긴장을 풀고 제5박과 제6박에서 종지의 리듬형
으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83장단의 꺾는음-본청의 반복적인 
구조가 제84∼85의 ‘해’선율에 반복되며 선율을 종지한다.
  
<악보 14>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5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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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락 제76장단은 c˝(쫑)음정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
는 부분’이 된다. 제77∼83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을 
상청에서 진행하며 리듬을 잘게 세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하며 
긴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죄는 부분’이 되며, 제84∼85장단은 연속적으
로 ‘해’선율이 등장하는데 비약적으로 음정이 떨어진 후 c´(징)음정을 유
지하며 긴장을 풀어주고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6) 제11장
  제11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6단락: 제86∼90장단(기-경2-결-해)
  <악보 15>는 강태홍류 진양조 제86~90장단이다. 제86장단은 고음에
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며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 후 도약하여 ‘기’
의 기능을 한다. 제86장단은 제6박에서 싱코페이션으로 제87장단과 이
어지며 ‘경’선율과 연결된다. 제87장단의 선율은 제6박에서 제88장단59)
59)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고음으로 진행하여 ‘결’로 볼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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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어지며 역시 ‘경’선율로 진행되며, 제 89장단60)은 딸꾹질목과 쑤
시는목, 끊는목을 사용하여 긴장의 느낌을 주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90장단은 제4박에서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제5박과 제6박에서 종
지의 리듬형을 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15>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6단락
  제6단락 제86장단은 상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
분’이 된다. 제87∼89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고음으로 진행하며 선
율이 상행진행하고 리듬이 잘게 분할되어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죄는 
부분’이 된다. 제90장단은 리듬이 단순해지고 c'(징)의 본청으로 시작하
여 본청으로 끝나며 이완의 느낌을 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제87장단과 싱코페이션으로 이어지며 연결되어 ‘경’으로 본다.
60) 오연경은 이 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리듬의 분할로 긴장을 유지하여 ‘결’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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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2장
  제1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7단락: 제91장단∼94장단(기-결-경-해)
  <악보 16>은 강태홍류 진양조 제91~94장단이다. 제91장단은 제12장
의 첫 장단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92장
단61)은 ‘기’의 선율을 활용하여 발전시키며 끊는목과 딸꾹질목을 반복 
사용하여 긴장을 고조하며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93장단62)은 왼손
의 꺾는 주법으로 긴장을 유지하다가 본청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
여 ‘경’의 기능을 하며, 제94장단은 진양조의 가장 마지막 장단으로서 
제4박에서 농현으로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고 제5박과 제6박에서 맺어주
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악보 16>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 제7단락
61) 김주경은 이 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반복적으로 줄을 눌러서 꾸며주고, 상행
하는 선율이 긴장을 주므로 ‘결’로 본다.
62) 최유정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꺾는 음 후 
본청으로 진행하여 앞뒤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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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단락 제91장단은 높은 음정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
는 부분’이 된다. 제92∼93장단은 시김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긴장을 
주고 선율이 상행하여 ‘죄는 부분’이 된다. 제94장단은 리듬이 단순해지
고 본청으로 시작하여 본청으로 종지하여 이완의 느낌을 주어 ‘푸는 부
분’이 된다.
  지금까지 일곱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면조의 일곱 장은 각각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 계면조는 일곱 개의 큰 단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6장은 총 8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44장단의 ‘기’는 선율
을 내는 ‘중심잡는 부분’이고, 제45~50장단인 ‘경’을 반복하는 선율은 
긴장을 나타내는 ‘죄는 부분’이며, 제51장단은 선율을 종지하여 ‘푸는 부
분’이 된다. 이 단락에서는 ‘죄는 부분’이 총6장단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제7장은 총 1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2∼53장단인 ‘기·경’이 새
로운 선율을 c˝(쫑)음정의 도약으로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경’이 여러 장단에 걸쳐 진행하지만 비슷한 선율로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는데 제53∼55장단, 제59∼60장단, 제61∼63장단으로 묶을 수 있다. 
제54~64장단은 고음에서 활발히 진행하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제65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으로 구성음을 모
두 보여주고 c'(찡)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2단락에서는 ‘죄
는 부분’이 78%로 계면조 전체에서 ‘죄는 부분’의 비중이 가장 큰 단락
이다.
  제8장은 총 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6~67장단인 ‘기-경’ 이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내는 ‘중심잡는 부분’이다. 제68~69장단은 d
(당)-c´(징)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해소하며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다. 제
8장은 ‘죄는 부분’이 없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제9장은 총 6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0~72장단이 새로운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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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여 선율의 프레이즈를 이루어 ‘중심잡는 부분’이 되고, 제73∼
75장단인 ‘경·경·해’는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선율이 하향적으로 진
행하다가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73∼75장단은 흘리
는 시김새를 반복하여 서서히 풀어가는 ‘죄면서 푸는 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장은 총 10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76장단인 ‘기’는 
상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선율의 연결
에 따라 제77∼78장단, 제79∼83장단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상청에서 
활발히 선율을 이어가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84∼85장단
은 두 장단에 걸쳐 ‘해’로 풀어주는 ‘푸는 부분’이다. 제10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7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11장은 총 5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6장단인 ‘기’는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 잡는 부분’이 되고, 제87∼89장단 ‘중심
잡는 부분’의 선율보다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 제90장단은 본청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풀어주며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12장은 총 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1장단이 ‘중심잡는 부
분’, 제92~93장단이 ‘죄는 부분’, 제94장단이 ‘푸는 부분’이 된다.
  장(章)에 따라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는 부분’이 70% 넘게 
차지하는 장(章)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장(章)도 
있다. 
장(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비율 50% 70% 0% 0% 78% 60% 0%
<표 7> 강태홍류 계면조의 ‘죄는 부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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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강태홍류 진양조 계면조의 단락구성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장(章)이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계면조라고 
하는 더 큰 악장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6,7장에서 본격적인 스토
리를 이어가다가 제8,9장에서 쉬어주고 다시 제10,11장에서 긴장을 이
어가다가 제12장에서 쉬며 계면조의 큰 단락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5장단, 돌장 8장단, 평조 10장
단, 계면조 51장단의 총 9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5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
다. 우조 제1장은 진양조를 시작하는 내드름 선율로 시작하여 ‘중심잡는 
부분’의 비중이 50%를 차지한다. ‘죄는 부분’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2장단, 제2장에서는 2장단, 제3장에서는 7장단으로 우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긴장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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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장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장에서는 ‘죄는 부분’
이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적이다. 평조는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하나의 장이 하나의 단
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조에서는 죄는 부분이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계면조로 넘어가기 전 선율을 활발하게 변주해가며 긴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게 51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
조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이 단락이 되어 7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단락 중 제1,2단락에는 ‘죄는 부분’
이 50%넘게 나타나며, 제3,4단락에서는 ‘죄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
는다. 제5,6단락에서는 다시 ‘죄는 부분’이 60%넘게 나타나다가, 제7단
락에서는 ‘죄는 부분’이 없이 진양조를 마치고 있다. 긴장 후에는 이완의 
단락이 나오며 전체적인 산조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2. 김죽파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32장단, 돌장 4장단, 평조 8장단, 
계면조 56장단의 총 10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장단으로 되어 있
는 우조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고, 비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
각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많은 56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
는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1) 우조
김죽파류의 우조는 32장단으로써 3장을 이루고 있고, 제1장은 다섯 단
락, 제2,3장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중 어디
에 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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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제1장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제1단락: 제1∼4장단(기-경-결-해)
  <악보 17>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1∼4장단이다. 제1장단은 우조 제1
장의 시작하는 선율로, 한 음을 지속하여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2장단은 ‘기’선율을 모방하며 감는목으로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4박부터 제6박까지는 ‘기’선율의 5도 아래로 변주
하고 있다. 제3장단은 고음이 출현하고 왼손주법으로 긴장을 표현하며 
제5박을 전성으로 강조하여 ‘결’의 기능을 한다. 제4장단은 앞 선율에서 
나타난 모든 리듬형을 축소하여 나타내고 본청으로 진행하며 ‘♪♩♩♪’리
듬형으로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이와 같이 김죽파류 진양조 우
조 제1단락 네 장단은 ‘기-경-결-해’의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17>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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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1~4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기는 하나 본격적인 농
현과 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줄을 눌러서 내는 꾸밈음들이 나타나기
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제1단락은 제1장의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다. 
  ② 제2단락: 제5∼7장단(기-경-해)
  <악보 18>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5∼7장단이다. 제5장단은 새로운 선
율을 낮은 음역에서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6장단은 ‘기’의 제5
박에서 나오는 흘리는 선율을 모방, 반복하여 리듬분할로 확장시키며 제
6박의 제3소박에서 싱코페이션으로 다음 장단과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7장단은 낮은 음역의 선율진행과 단순한 리듬형으로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기본형에서 ‘결’이 빠진 ‘기-경-해’의 ‘축
소형’단락이다.
  
<악보 18>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2단락
  제2단락 제5장단은 a(동)줄을 눌러서 음정을 내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
하고 제6∼7장단까지 연결되고 있다. 낮은 음역에서 선율을 진행하고 있
지만, 줄을 눌러서 상행하는 음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느끼게 하므로 이 
단락을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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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단락: 제8∼9장단(기-해)
  <악보 19>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8~9장단이다. 제8장단은 새로운 선
율을 제시하며 제3∼6박까지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
다. 제9장단은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고 분할된 리듬형으로 인해 긴장을 
나타내지만 제5박과 제6박에서 본청으로 돌아오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
의 기능을 한다. ‘기-해’로 진행하는 짧은 단락이다.
<악보 19>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3단락
  제3단락은 제8장단에서 단순한 리듬형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이완하고, 
제9장단에서 고음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c´(징)으로 종지하며 선율을 종
지하여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제4단락: 제10장단∼13장단(기-경-해-해)
  <악보 20>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10~13장단이다. 제10장단은 c˝(쫑)
의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고음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
하고 미는목으로 진행하여 한 음을 유지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11
장단은 ‘기’의 선율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다음 선율과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2장단은 ‘경’에서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어 이어
지는 느낌을 주며 높은음에서 하행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10~12장
단은 제2단락의 제5∼7장단을 한 옥타브 위로 올려서 진행한다. 옥타브 
위로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제13장단은 앞 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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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싱코페이션으로 이어진 선율을 이어받아 농현으로 긴장을 풀며 선율
이 하행하여 본청으로 종지하여 순차적으로 선율이 하행하여 다시 한 번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20>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4단락
  제4단락은 c˝(쫑)의 고음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음으로 선율이 상행하
며 긴장을 주는 단락이다. 선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며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룬다. 제4단락은 제2단락의 제5~7장단 ‘죄는 부분’의 한 
옥타브 위에서 진행하며 음역대가 높아 더 긴장을 주는 단락이다. 이 단
락은 제2단락과 마찬가지로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단락: 제14∼15장단(기-해)
  <악보 21>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14∼15장단이다. 제14장단은 c´(징)
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15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여 긴장을 풀어주며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
4장단은 제5장단의 ‘기’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며, 제15장단은 제2단락
제7장단의 ‘해’와 비슷하게 진행한다. 우조의 제2단락의 ‘기-경-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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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선율을 빼고 ‘기-해’로 진행한다. ‘축소형’에서 더 축소될 때 
‘경’선율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계면성 우조를 시작하기 전 ‘기-해’
의 짧은 단락이 우조의 가락을 맺고 다음 가락으로 진행하는 경과구 역
할을 한다. 
  
<악보 21>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5단락
  제5단락은 제4단락에 비해 선율이 비약적으로 하행하여 시작하고 음
역이 지속적으로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 제2장
  제2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제6단락: 제16∼20장단(기-경2-결-해)
  <악보 22>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16∼20장단이다. 제16장단은 계면성 
우조의 시작장단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1
7장단부터 제19장단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리듬분할로 변화하여 진
행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18장단63)은 제17장단의 선율에 4도와 8
도 아래의 음정을 추가하여 진행하며, 제19장단은 감는목을 반복 사용하
고 끊는목으로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20장단은 선율이 하
63) 오연경은 이 장단을 ‘해’로 보았지만, 선율이 풀지 않고 뒤의 선율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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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22>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6단락
  제6단락 제16장단은 a(동)-d´(당)의 선율구조를 제시하며 새로운 선율
을 나타내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17∼20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
서 제시한 음정을 다양하게 변주하며 리듬이 분할하여 긴장을 표현하여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⑦ 제7단락: 제21∼22장단(기-해)
  <악보 23>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21∼22장단이다. 제21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음정의 도약이나 변화가 거의 없고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제22장단은 
감는목과 쑤시는목으로 긴장을 주지만, 제5박과 제6박에서 풀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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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23>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7단락
  
  제21∼22장단은 두 장단에 걸쳐 d´(땅)으로 진행하며 선율의 움직임
이 크지 않아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3) 제3장
  제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제8단락: 제23∼28장단(기-경3-결-해)
  <악보 24>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23∼28장단이다. 제23장단은 고음에
서 g´(찡)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휘
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갖는다. 제24∼26장단은 ‘기’의 선율
을 감는목과 다루치기목으로 변화를 주어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
다. 제27장단은 ‘경’에서 출현한 음정을 이어받아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
는 선율과 딸꾹질목으로 긴장을 표현하여 ‘결’의 기능을 한다. 제28장단
은 선율이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며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2
8장단은 제7단락 제22장단의 ‘해’ 선율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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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4>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8단락
  제8단락 제23∼24장단은 g´(찡)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24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22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22장단과 제23장단을 합하여 ‘중
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25∼27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으로 시작하여 음역이 상행하며 d˝(쨍)까지 진행하여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28장단은 선율이 급격히 하행하여 d´(땅)으로 진
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② 제9단락: 제29∼32장단(기-경2-해)
  <악보 25>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29~32장단이다. 제29장단은 제8단
락 제23장단의 ‘기’선율과 유사하지만 감는목을 사용하여 다시 한 번 강
조를 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30장단은 상청에서 진행하여 ‘결’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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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으나 ‘기’의 출현음을 활용하여 선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31장단은 ‘경’의 선율을 이어받아 변주하여 진행
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며, 제32장단은 음정이 점차 하
행하며 제4박에서 굵은 농현으로 긴장을 해소하고 풀어주어 ‘해’의 기능
을 갖는다. 제9단락은 ‘기·결·경·해’의 기본형 단락으로 진행한다.
  
<악보 25>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 제9단락
  제9단락 제29∼31장단은 제8단락의 ‘중심잡는 부분’과 유사하게 진행
하지만 리듬분할로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32장단은 음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세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의 선율 구성
을 살펴보았다. 각 장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 선율단락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우조 제1장은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중심잡는 부
분’이 나타난 후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이 2번 반복되는 것이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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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1단락은 ‘기·경·결·해’의 기본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다. 제2단락의 제5~7장단인 ‘기·경·해’는 낮은 음역에서 
진행하지만 선율이 상향적이며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에 해당한다. 
제3단락의 제8~9장단인 ‘기·해’는 리듬이 단순해지며 선율을 마무리 해
주어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단락의 ‘기·경·결·해’는 제2단락
을 한 옥타브 위로 올려 진행하고 상행하는 진행을 하여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에 해당된다. 제5단락인 제14~15장단은 급격히 낮은 음역으
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선율이 하행하여 긴장을 풀어주므로 ‘푸는 부
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전체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조 제2장은 제16~20장단, 제21~22장단으로 나뉘어 2개의 단락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제16장단인 ‘기’는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하며, 제1
7~20장단인 ‘경·경·결·해’는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을 가지고 
리듬을 점점 분할해가며 긴장감을 주어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제21∼22장단인 ‘기·해’는 한 음정으로 선율을 이어가
며 긴장감을 해소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우조 제3장은 제23~28장단, 제29~32장단으로 나뉘어 2개의 단락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과 마찬가지로 ‘중심잡는 부분’이 나타난 후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이 두 번 반복된다. 제23∼24장단인 ‘기·경’은 
g´(찡)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이 단락의 ‘중심잡는 부분’이 된
다. 제25∼27장단은 한 프레이즈를 이루며 음정이 상행하며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28장단은 낮은 음역으로 급격히 이동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제29∼31장단은 제23장단의 ‘중심
잡는 부분’의 선율을 리듬분할하며 다시 강조하여 ‘죄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제32장단은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긴장을 해소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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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김죽파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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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장
  김죽파류 진양조 돌장은 악보에 제4장 한 장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모
두 4장단으로써 한 단락을 구성한다.
  (1) 제4장
제4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33~36장단(기-경2-해)
  <악보 26>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33~36장단이다. 제33장단은 돌장의 
시작부분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34장단은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35장단은 감는목, 딸꾹질
목, 쑤시는목등을 사용하여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36장단
은 선율이 하행하며 본청으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26> 김죽파류 진양조 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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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33~35장단은 돌장을 시작하는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
다. 쑤시는목과 끊는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이 진행하
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지 않는 특징을 보
인다. 또한 제36장단은 돌장의 ‘푸는 부분’에 해당한다. 낮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선율이 점점 더 하행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죽파류 진양조 돌장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표 10>에서 보듯이 김죽파류 진양조 돌장은 1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장은 모두 4장단으로서, ‘중심잡는 부분’은 
제33~35장단이며, ‘푸는 부분’은 제36장단에 해당한다. 돌장의 ‘중심잡
는 부분’은 ‘기·결·해’로 이루어져 있고, ‘푸는 부분’은 ‘해’로 이루어져 있
다. 강태홍류와 마찬가지로 ‘죄는 부분’이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돌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김죽파류 진양조 돌장의 단락구성
3) 평조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는 제5장의 한 장으로만 되어 잇다. 모두 8장단




  제5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37∼39장단(기-경-해)
  <악보 27>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37~39장단이다. 제37장단은 평조의 
시작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한다. 이 선율은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
하고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38장단은 ‘기’ 제1
박에서 제3박까지의 선율을 그대로 모방하여 진행하여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기’의 제3-4박의 시퀀스를 제3-4박, 
제5-6박으로 변주하며 진행한다. 제39장단은 ‘경’에서 싱코페이션으로 
선율을 이어받아 옥타브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제5박과 제6박에서 본청
으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제1단락은 ‘기-경-해’ 로 진행하는 
‘축소형’단락이다. 
<악보 27>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 제1단락
  제1단락 제37~39장단은 평조의 시작을 a´(칭)에서 제시하여 ‘중심잡




  <악보 28>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40~44장단이다. 제40장단은 제37장
단의 ‘기’선율과 선율이 비슷하게 진행하지만 3도 아래의 음정에서 새로
이 선율을 제시하여 ‘기’로 볼 수 있다. 제41장단은 평조 계면성으로 변
화하여 꺾는음 후 줄을 눌러서 진행하는 시퀀스를 제시하여 선율을 연결
시켜 ‘경’의 기능을 하고, 제42장단은 고음의 진행과 끊는목으로 긴장감
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41장단 ‘경’의 2-6박에서 3박이 빠지고 
3-6박으로 변주된다. 제43장단과 제44장단은 두 장단에 걸친 ‘해’ 선율
과 계면조의 특징인 꺾는목의 반복적인 출현을 통해, 평조가 끝나고 계
면조로 넘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28>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 제2단락
  제2단락 제40장단은 제1단락의 ‘중심잡는 부분’과 동일한 리듬형으로 
진행하며 강조하고 제41∼42장단은 꺾은 후 줄을 눌러서 진행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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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복으로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43∼44장단
은 본청에서 시작하여 본청에서 종지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
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평조는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잡는 부분’은 ‘기·경·해’, 
‘죄는 부분’은 ‘기·경·결’의 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는 부분’은 
‘해·해’의 2장단으로 이루어져있다. 
  김죽파류 평조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김죽파류 진양조 평조의 단락구성
4) 계면조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는 56장단으로서 7장을 이루고 있고, 제6장은
한 단락, 제7장은 세 단락, 제8장은 한 단락, 제9장은 두 단락, 제10장
은 한 단락, 제11장은 두 단락, 제12장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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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장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45장단∼48장단(기-경-결-해)
  <악보 29>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45∼48장단이다. 제45장단은 계면조
의 시작으로 c˝(쫑)음정의 옥타브 도약구조를 가진다. 제45장단은 휘어
쳐올리는목으로 시작 후 도약하는 특징을 가져 ‘기’의 기능을 하는 선율
이다. c˝(쫑)음정에서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한 음을 지속하는 특
징도 갖고 있다. 제46장단은 ‘기’의 선율을 이어받아 리듬의 분할로 변
화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47장단은 줄을 눌러서 
내며 다루치기목, 끊는목으로 긴장을 주는 ‘결’선율이다. 제48장단은 제1
박에서 제3박까지는 긴장을 유지하다가 제4박에서 굵은 농현으로 긴장
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김죽파류 계면조 제1단락은 ‘기-경-결
-해’의 ‘기본형’단락으로 시작한다.
  
<악보 29>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1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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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45장단은 c˝(쫑)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여 ‘중심잡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6∼47장단은 선율이 상행하며 
높은 음에서 긴장을 주고 리듬이 활발히 진행하여 ‘죄는 부분’이 된다. 
제48장단은 본청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2) 제7장
  제7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2단락: 제49∼50장단(기-해)
  <악보 30>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49∼50장단이다. 제49장단은 계면조 
변청의 시작으로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며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갖는 ‘기’선율이다. g´(찡)과 g(당)음정이 계속 진행되어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제50장단은 ‘기’선율의 4도 아래 음역으로 
진행하며 농현으로 이완의 느낌을 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제2단락은 
‘기-해’의 짧은 ‘축소형’ 단락이다. 제49∼50장단은 옥타브 관계로 선율
이 연결되어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룬다. 
<악보 30>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2단락
  제7장의 첫 번째 단락인 제49∼50장단은 제7장의 내드름으로서 g´
(찡)음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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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3단락: 제51∼58장단(기-경-결2-기-결-해2)
  <악보 31>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51∼58장단이다. 제51장단은 고음에
서 동일음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선율은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다. 제52장
단은 6도 아래의 음정에서 진행하며 계속되는 농현으로 선율을 연결하
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53장단64)은 높은 음역에서 딸꾹질목의 
반복사용으로 긴장을 나타내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54장단65)은 앞의 
장단에서 나타난 딸꾹질목을 반복하여 진행하여 긴장을 나타내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55장단은 제54장단의 마지막 음으로 시작하여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56장단66)은 제55장단 ‘경’의 리듬형
을 이어받아 딸꾹질목과 쑤시는목을 여러 번 사용하여 긴장을 주며 진행
하므로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57장단67)은 급격하게 낮은음으로 진행
하며 이완을 나타내고 단순한 리듬형으로 선율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
을 한다. 제58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하
고 있다.
  
<악보 31>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3단락
64) 오연경은 제53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상청에서 긴장을 주는 부분으로 ‘결’로 
본다.
65) 오연경은 이 장단을 ‘기’로 보았으나, 상청에서 제53장단의 제1-2박을 반복하
여 나타내며 긴장을 주어 ‘결’로 본다.
66)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같은 리듬형으로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
로 본다
67) 오연경은 이 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앞선율의 긴장을 제5-6박에서 맺어주는 
‘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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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의 두 번째 단락인 제51장단은 ‘중심잡는 부분’ 보다 높은 음에
서 시작하여 긴장을 나타내며 선율을 이어간다. 이어지는 선율들은 선율
이 상향적이고 줄을 눌러서 내는 수법을 반복하여 긴장감을 준다. 이러
한 특징들로 인해 제3단락은 ‘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③ 제4단락: 제59∼60장단(기-해)
  <악보 32>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59∼60장단이다. 제59장단은 본청에
서 시작하여 g´(찡)의 동일음에서 진행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
의 기능을 한다. 제60장단은 ‘기’선율을 한 옥타브 밑에서 리듬의 확대




<악보 32>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4단락
  제7장의 끝 단락인 제3단락은 본청으로 시작하여 선율이 하행하고 종
지도 본청으로 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8장
  제8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5단락: 제61∼64장단(기-경2-해)
  <악보 33>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61∼64장단이다. 제61장단은 계면조
의 시작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한다.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고 한
음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다. 제62장단은 ‘기’의 선율보다 
상청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주는 듯 보이지만, 선율이 하향하며 앞뒤 선
율과 연결하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63장단은 감는목으로 시작하여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며 앞뒤의 선율을 연결하는 ‘경’의 기능을 한
다. 제64장단은 선율이 상행한 후 차례로 하행하며 본청으로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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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3>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5단락
  제8장에서 제61장단은 g´(찡)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이 시작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2∼63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높은 음으
로 진행하며 리듬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져 긴장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제64장단은 선율이 급격하게 낮은 음으로 진행하며 긴
장을 풀고, 제5-6박에서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4) 제9장
  제9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6단락: 제65∼66장단(기-해)
  <악보 34>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65∼66장단이다. 제65장단은 c˝(쫑)
음정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65장단은 휘어
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특징과, c˝(쫑)음정을 유지하는 한 음 지속형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다. 제66장단은 선율이 하행하며 본청에서 종지
하며 풀어주는 ‘해’의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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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4>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6단락
  제9장의 첫 번째 단락인 제6단락은 c˝(쫑)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
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5∼66장단은 선율이 이어지며 
하나의 프레이즈가 된다.
  ② 제7단락: 제67∼76장단(기-경-기-결2-경2-결-해2)
  <악보 35>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67∼76장단이다. 제67장단은 제65장
단의 음정을 변주하여 시작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장단은 휘어쳐 
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다. 제68장단은 앞의 ‘기’
선율 제4∼6박에서 나온 음정을 이어받아서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
고 있다. 제69장단은 제67장단의 리듬형과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음정을 
변주하여 제시하여 ‘기’로 볼 수 있다. 제70장단은 앞의 ‘기’선율 제4∼6
박에서 나온 음정을 이어받아 리듬분할로 변화하며 가야금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역에서 긴장을 나타내어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71장
단68)은 음정을 눌러서 표현하며 긴장을 나타내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72~73장단은 앞의 ‘결’ 선율에서 출현한 음정을 이어받아 진행하며 
다음 선율과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74장단은 다시 음정이 상
행진행을 하며 긴장을 주어 ‘결’로 볼 수 있으며 제75장단은 급격하게 
음이 하행하여 g(당)에서 시작하여 제3∼4박에서 고음으로 진행하다가 
순차하행하며 본청인 c´(징)으로 돌아와 풀어주어 ‘해’로 볼 수 있다. 제
68)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앞 장단과 연결되어 상청에서 긴장을 
주는 ‘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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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장단은 제3박과 제4박에서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제5박에서 고음 
부분부터 선율을 급격하게 하행하며 본청으로 돌아와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35>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7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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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의 두 번째 단락인 제67∼74장단은 선율이 길게 이어지며 활발
히 변주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이루어지며 
긴장을 푸는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선율이 활발히 진행하여 제9장의 ‘죄
는 부분’이 된다. 제75∼76장단은 이전의 고음에서 진행하던 선율이 급
격하게 하행하여 긴장을 풀며 본청으로 종지하여 제9장의 ‘푸는 부분’이 
된다.
  (5) 제10장
  제10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있다.
  ① 제8단락: 제77∼82장단(기-경-결3-해)
  <악보 36>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77∼82장단이다. 제77장단은 제10장
의 처음 시작으로 제7단락 제67장단의 ‘기’와 1-2박이 동일하게 진행한
다. 제78장단은 ‘기’와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으
로 볼 수 있다. 제79장단69)은 상청으로 진행하며 쑤시는목과 끊는목으
로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80장단은 상청에서 시작하여 제3
-4박에서 선율이 하행하는 듯 보이지만, 제5-6박에서 다시 선율을 상행
시키어 ‘결’이 된다. 제81장단은 제2-3박에서 제80장단의 출현음들을 
리듬의 축소로 긴장을 나타내어 표현하여 ‘결’의 기능을 한다. 제82장단
은 리듬을 덜어내고 선율이 하행하며 본청으로 진행하며 풀어주어 ‘해’
의 기능을 한다. 
  
69)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이 연결되며 진행하는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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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6>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8단락
  제77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제10장의 ‘중심잡는 부분’이 된
다. 제78∼81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높은 음으로 선율을 이어가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82장단은 본청에서 시작하여 본청으
로 맺어주어 ‘푸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6) 제11장
  제11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9단락: 제83∼87장단(기-경-경-결-해)
  <악보 37>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83∼87장단이다. 제83장단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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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에서 새로이 선율을 시작하여 ‘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84장단70)
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진행하여 ‘경’이 되고, 제85장단은 본청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선율을 이어가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86장단71)
은 딸꾹질목과 끊는목으로 긴장을 이어가므로 ‘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제
87장단은 가장 아랫줄에서 낮은음을 연주하며 선율을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갖는다. 제85~87장단은 음역이 뚝 떨어졌기는 하지만 본청보다 
옥타브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을 준다.
  
<악보 37>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9단락
  
70) 오연경은 이 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앞뒤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으로 본다.
71)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본인은 리듬이 복잡해지며 긴장을 주는 
‘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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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단락은 제11장의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을 이룬다. 제83∼
84장단의 ‘기-경’선율은 c´(징)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84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83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83장단과 제84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
이 된다. 제85∼87장단은 본청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다양한 시김새와 
잦은 리듬형으로 진행하여 ‘죄는 부분’이 된다.
  ② 제10단락: 제88∼90장단
  <악보 38>은 김죽파류 진양조 제88∼90장단이다. 제88장단은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며 본청의 g(당)-c´(징)으로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89장단은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며,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제90장단은 고음부터 차례로 하행하며 선율을 풀어내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38>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10단락
  제88장단의 제1박에서 g(당)-c´(징)으로 진행하며 본청으로 돌아와 선
율을 풀어준 후 움직임이 크지 않아 긴장을 주지않고 제90장단에서 선
율을 하행하며 단락을 마무리 하여 이 단락은 제11장의 ‘푸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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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2장
  제1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있다.
  ① 제11단락: 제91∼100장단(기-경4-결-경2-결-해)
  <악보 39>는 김죽파류 진양조 제91∼100장단이다. 제91장단은 휘어
쳐올리는목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며 g´(찡)을 중심음으로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92장단은 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경’의 기
능을 한다. 제93장단72)과 제94장단은 앞서 제시한 ‘기-경’의 선율과 비
슷하게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95장단73)은 제
94장단에서 제시한 음정을 이어받아 진행하여 연결하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96장단은 가장 높은 음에서 진행하며 긴장감을 주어 ‘결’의 기
능을 한다. 제97장단은 선율이 낮아지며 뚝 떨어졌다가 g(당)선율을 지
속하여 잠시 긴장을 멈추고 쉰다. 제98장단은 다시 앞 선율을 잦은 리듬
과 시김새로 긴장을 이어가며 리듬을 확장시키어 ‘경’이 되며 제99장단
은 줄을 눌러서 음을 내며 긴장을 나타내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100
장단은 본청 종지음인 c´(징)으로 긴장을 풀어주며 맺어주어 ‘해’의 기능
을 하고 있다.
  
<악보 39>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 제11단락
72) 오연경은 이 장단을 ‘기’로 보았으나, 제91장단의 ‘기’를 변주하며 선율을 연결
하는 ‘경’으로 본다.
73)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앞의 ‘경’선율와 연결되는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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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1∼92장단의 ‘기’선율
은 g´(찡)을 중심음으로 하여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92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91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제91장단과 제92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93∼
99장단의 ‘경·결’은 ‘중심잡는 부분’과 유사하게 진행하지만 리듬을 잘게 
나누고 줄을 눌러서 내며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100장
단은 본청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해소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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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7장(章)으로 구분되어 있는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각 장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
로 구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의 선율단락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장(章)인 제6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경·
결·해’의 기본구조를 갖고 있다. 이 중 제45장단의 ‘기’는 선율을 내는 
‘중심잡는 부분’이고, 제46~47장단인 ‘경·결’은 긴장을 나타내는 ‘죄는 
부분’이며, 제48장단은 선율을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7장은 총 1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9~50장단인 ‘기·해’장단
이 새로운 선율을 g´(찡)음정의 옥타브 도약으로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
분’이 된다. 제51~58장단인 ‘기·경·결·해·경·결·결·해’는 ‘죄는 부분’을 구
성하고 있다. 제59~60장단인 ‘기·해’는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진행
하며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계면조 제7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6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8장은 총 4장단의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경·경·해’
구조로 되어있다. 제61장단인 ‘기’는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내어 ‘중심
잡는 부분’이 된다. 제62~63장단은 급격하게 쫑(c″)으로 상행 진행하여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다. 제64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본청
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9장은 총 12장단의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5~66장단이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선율의 프레이즈를 이루어 ‘중심잡는 부분’이 
되고, 제67∼74장단인 ‘기·경·기·결·결·경·경·결’은 가장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왼손의 주법도 다양하고 눌러서 내는 음들이 많이 나타나서 긴
장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75~76장단인 ‘해해’는 급격하게 선
율이 하행하여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0장은 총 6장단의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77
장단인 ‘기’는 상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78~81장단은 선율이 상행하며 줄을 눌러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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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느낌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82장단은 본청에서 시작하여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11장은 총 8장단의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8
3~84장단인 ‘기·경’은 중간음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선율의 움
직임이 크게 진행하지 않아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85~87장단은 본
청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잦은 리듬형과 시김새로 긴장을 주어 ‘죄는 부
분’이 되고, 제88~90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선율이 하향적으로 
나타나서 이완의 느낌을 주므로 ‘푸는 부분’이 된다.
  제12장은 총 10장단의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91~92장
단은 연결되어 ‘중심잡는 부분’을 이룬다. 제93~99장단은 ‘중심잡는 부
분’ 보다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며 선율이 상향적이고 눌러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 긴장감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97장단
은 본청으로 내려와 선율을 지속하며 잠시 긴장을 멈춘다. 제100장단은 
본청에서 시작하여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장(章)에 따라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표 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는 부분’이 70% 넘게 
차지하는 장(章)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이 37%정도만 나타나는 장
(章)도 있다. 
장(章)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비율 50% 66.6% 50% 66.6% 66.6% 37.5% 70%
<표 12> 김죽파류 계면조 ‘죄는 부분’의 분포
  김죽파류는 제6~10장까지 ‘죄는 부분’이 50%이상 나타나며 긴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11장에서 ‘죄는 부분’이 37.5%로 비교적 적게 나
타나며 지금까지 이어온 긴장을 잠시 이완하고 제12장에서 다시 ‘죄는 
부분’을 사용하여 긴장을 나타내며 계면조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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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김죽파류 진양조 계면조의 단락구성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장이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계면조라고 하는 
더 큰 악장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강태홍류에서는 ‘죄는 부분’이 있
는 장과 없는 장이 대비를 이루며 긴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김죽파류는 모든 장에서 ‘죄는 부분’이 출현하지만, ‘죄는 부분’의 분포의 
많고 적음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5) 소결론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32장단, 돌장 4장단, 평조 8장단, 
계면조 56장단의 총 10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32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우
조의 제1장과 제3장에서는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이 두 번 나타난다. 
사이에 위치한 제2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한 번 나타나며, 제1장과 제3
장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돌장은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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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강태홍류와 마찬가지로 ‘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중심잡는 부
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평조 또한 하나의 장(章)으로 되
어 있으며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단락은 ‘중심잡는 부분’
을 구성하고 제2단락은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가
장 많은 56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일곱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으며, 11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김죽파류에서는 7장(章)중 6장
(章)이 50%이상의 ‘죄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10장까지 쭉 긴장을 이어
가다가 제11장에서 잠시 이완하고 제12장에서 긴장부분이 나타나며 진
양조를 마무리 한다. ‘죄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며 진양조를 마무리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3. 최옥삼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는 우조 10장단, 평계면 9장단, 돌장 7장
단, 봉황조 15장단, 평계면 16장단, 진계면 7장단, 단계면 10장단, 생삼
청 10장단의 총 8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황조 뒤에 있는 평계면·진
계면·단계면·생삼청을 묶어 계면조로 분석한다. 19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두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비교적 짧은 돌장과 봉황조는 
각각 하나의 장(章)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장 많게 43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장(章)별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경·결·해’선
율단락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조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는 10장단으로써 1장을 이루고 있고, 한 개의 
장은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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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1장
  제1장은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1∼3장단(기-경-해)
  <악보 40>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1∼3장단이다. 제1장단은 우조 제1
장의 내드름으로 a´(칭)에서 한 음이 지속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2장단은 ‘기’의 선율을 받아서 제3∼6박에서 완전 
5도 아래로 내려와 지속하며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3장단은 출현
음중 가장 높은 음정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본청으로 풀어주며 ‘♪♩ 
♩♪’의 종지하는 리듬형을 보여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기-경-해’로 
진행하는 ‘축소형’ 단락이다.
<악보 40>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
   제1단락의 제1~3장단은 진양조를 시작하는 동시에 우조를 시작하는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다. 내드름으로 a´(칭)음정에서 새로운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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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농현과 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줄을 눌
러서 내는 꾸밈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② 제2단락: 제4∼7장단(기-경-기-해)
  <악보 41>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4∼5장단이다. 제4장단은 휘어쳐올
리는목으로 시작한 후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5장단은 ‘기’의 선율을 활용하여 고음에서 변주하는 선율이다. 
제1~4박까지는 상청에서 진행하여 긴장을 주며 선율을 이어가는 ‘경’의 
기능을 하고, 제5∼6박에서는 음을 흘러내리며 긴장을 풀어주고 다음 선
율로 넘어가기 전 반종지를 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제5장단은 ‘경’과 ‘해’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단에서는 선율을 이어주는 ‘경’의 기능을 크게 한다.  
제6장단은 a(동)음정의 낮은 음역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며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7장단은 제3장단과 동일한 선율을 반복
하며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41>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 제2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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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단락의 제4~5장단은 제1단락의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
으로부터 상행하여 선율이 계속 고음에서 진행하며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6~7장단은 한 옥타브 아래의 a(동)으로 급격히 
음역이 떨어져서 긴장을 풀어주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맺는 느
낌을 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③ 제3단락: 제8∼9장단(기-해)
  <악보 42>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8∼9장단이다. 제8∼9장단은 제2단
락의 제4∼5장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선율이다. 제
9장단74)은 제5장단과 같은 선율로 ‘경’과 ‘해’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제4단락은 ‘기-해’의 ‘축소형’ 단락이다.
<악보 42>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 제3단락
  제3단락은 제2단락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진행하며 선율을 강조하여 
긴장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악보 43>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10장단이다. 제10장단75)은 한 장단 
안에 ‘기’와 ‘해’가 함께 들어있는 선율이다. 제3단락의 제6장단과 유사
하지만, 장(章)의 끝에 위치하여 ‘해’의 기능도 함께 갖는다.
<악보 43>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 제4단락
  제4단락은 가장 아래음역에서 진행하며 굵은 농현으로 긴장을 풀고 
음정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진행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우조 제1장은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제1~3장단으로 ‘중심잡는 부분’을 이루고, ‘기·경·해’의 축소
형으로 되어있다. 제2단락은 제4~7장단인데, 제4~5장단은 상청에서 진
행하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되며, 제6~7장단은 낮은 음역으로 음
정이 떨어지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제3단락인 ‘기·해’는 
줄을 눌러 긴장감을 더하여 ‘죄는 부분’이 되며, 제4단락은 ‘푸는 부분’
에 해당한다.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75) 이은형은 제10장단을 ‘결’이라고 하였으나, 악장의 마지막 선율이고 제시하는 
부분과 ‘푸는 부분’이 함께 들어있는 ‘기+해’로 본다. 성애순은 이 장단을 이완을 
나타내는 장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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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락 10 기+해 푸는 
<표 14> 최옥삼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구성
2) 평계면76)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은 9장단으로써 한 개의 장을 이루고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2장
  제2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11∼13장단(기-경-해)
  <악보 44>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11∼13장단이다. 제11장단77)은 장
(章)의 시작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12장
단78)은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제13장단은 꺾는 음의 연
속사용 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76) 이재숙 채보 악보에서는 제11장단부터 19장단까지를 평계면으로 구분하였고, 
성애순 채보 악보에서는 제14장단부터 변우조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77) 이은형은 이 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2장의 시작부분을 제시하는 선율이므로 
‘기’로 본다.
78) 이은형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기’의 선율을 연결하는 선율이므로 ‘경’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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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4>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1단락
  제1단락의 기능을 살펴보면 a(동)음으로 시작하여 그 음을 활용하여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선율구조는 a(동)-d´(땅)으로 
제2장의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② 제2단락: 제14∼19장단(기-경3-결-해)
  <악보 45>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14∼19장단이다. 제14장단은 밀어올
리는목으로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선
율은 큰 음정의 도약 없이 진행한다. 제15∼17장단79)은 ‘기’의 선율을 
받아 리듬을 변주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8
장단은 고음역에서 진행하며, 음정의 간격을 넓혀가며 진행하여 긴장감
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19장단은 d´(땅)음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79) 이은형은 제16~18장단을 ‘결-기-경’으로 보았으나, 제16장단에서 긴장을 나타
내는 복잡한 리듬형이나 고음을 발견하지 못하여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
고 제17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16장단과 선율이 연결되
어 진행하므로 ‘경’으로 보았다. 제18장단은 가장 높은 음역과 줄을 눌러서 내는 
주법으로 인해 강한 긴장을 나타내므로 ‘결’로 보았다.
- 90 -
<악보 45>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2단락
  제2단락은 제1단락과 비교해 상청에서 선율이 진행하며 g´(찡)을 중심
음으로 하여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고 있다. 제14∼18장단까지 선율이 
상향적으로 고음에서 진행하며 긴장감을 주어 제2장의 ‘죄는 부분’이 된
다. 제19장단은 선율이 급격하게 낮은 음역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풀어주
어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되어 있는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의 선
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
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 선율단락의 구조를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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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계면은 모두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중심잡는 
부분’을 이루고 제2단락은 둘로 나뉘어 각각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
을 이룬다. 제1단락은 ‘기·경·해’로 되어 있고, 제2단락은 ‘기·경·경·경·결·
해’의 ‘확대형’으로 되어 있다.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되는 제1단락은 선
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하청에서 선율이 진행되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다.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5>와 같
다.














<표 15>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의 단락구성
3) 돌장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은 7장단으로써 한 개의 장을 이루고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3장
  제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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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단락: 제20∼24장단(기-경3-해)
  <악보 46>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20∼24장단이다. 제20장단은 돌장의 
내드름 선율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21∼2280)
장단은 ‘기’에서 제시한 선율을 변주하여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우조의 특징적인 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풀며 꺾는 주법을 
반복하고 있다. 제23장단81)은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낮은 음역에
서 선율을 이어가며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5-6박에서 종지선율을 보
이지만, 제24장단과 선율을 이어가므로 ‘해’라고 볼 수는 없다. 제24장
단은 선율이 하행하며 ♪♩ ♩♪의 종지리듬형으로 종지하여 ‘해’의 기능
을 한다. 
  
<악보 46>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 제1단락
80) 오연경은 제22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으로 
본다.
81) 오연경은 제23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앞뒤 선율과 계속해서 연결되므로 ‘경’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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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20~24장단은 돌장의 시작선율로 내드름이다. 이것이 돌
장의 ‘중심잡는 부분’에 해당한다. 개방현에서 선율이 진행하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② 제2단락: 제25~26장단(기-해)
  <악보 47>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25∼26장단이다. 제25장단은 g(당)-
c´(징)의 선율구조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하며 제26장
단은 순차적으로 선율이 하행하며 본청으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하
고 있다.
  
<악보 47>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 제2단락 
  제2단락의 제25~26장단은 내드름 선율보다 아래의 음역에서 진행하
며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이며 주로 종지형에 많이 나타
나는 당(g)-징(c´)의 진행과 ‘♪♩♩♪’ 리듬형 그리고 풀어주는 농현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은 ‘푸는 부분’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한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돌장인 제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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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은 ‘중심잡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제1단락의 ‘기-경-경-경-해’선
율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2단락의 ‘기·해’는 계속해서 이완하는 선
율이 나타나고, 본청에서 ‘♪♩ ♩♪’의 종지형 리듬형으로 종지하여 ‘푸
는 부분’에 해당한다. 강태홍류, 김죽파류와 마찬가지로 ‘죄는 부분’이 없
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돌장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최옥삼류 진양조 돌장의 단락구성
  
4) 봉황조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는 15장단으로써 한 개의 장(章)을 이루고 있
고,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4장
  제4장은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27∼28장단(기-해)
  <악보 48>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27∼28장단이다. 제27장단은 봉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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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드름으로 칭(a´)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기’선율이다. 제28장단82)은 제27장
단 ‘기’장단의 제1-4박을 제1박에 축소하여 시작하고, ‘기’의 제5∼6박 
선율을 제3∼6박에 음정변화를 주며 확대하였다.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
행하여 본청에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봉황조 제1단락은 ‘기-
해’의 ‘축소형’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48>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 제1단락
  제1단락의 제27∼28장단은 봉황조의 시작선율로 a´(칭)을 중심으로 
선율을 제시한다. 제28장단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어 봉
황조의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② 제2단락: 제29∼32장단(기-경-해2)
  <악보 49>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29∼32장단83)이다. 제29장단은 새롭
게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30장단은 제29장단의 ‘기’선
율과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어 선율을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
다. 제31장단은 제1∼3박까지 c´(징)의 동일음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풀
82) 이은형은 이 장단을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으나,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풀어주므로 ‘해’로 보겠다.
83) 이은형은 제29~31장단을 ‘경-결-결’으로 보았으나, 제29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므로 ‘기’로 보겠다. 제30장단은 제29장단의 제6박과 연결되어 진행하므로 
‘경’으로 보았고, 제31장단에서도 긴장을 주는 리듬형이나 고음이 나타나지 않았
으므로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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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지만, 제4박에서 갑자기 긴장감을 주어 ‘결’로 볼 수도 있으나, 바로 
제5∼6박에서 c'(징)으로 선율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제32장단
은 싱코페이션으로 제31박과 연결되어 시작하고 c´(징)음을 주요음으로 
하여 진행하며 ‘♪♩ ♩♪’의 종지리듬형으로 종지하며 ‘해’의 기능을 한
다.
  
<악보 49>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 제2단락
  제2단락의 제29∼30장단은 싱코페이션으로 하나의 선율로 연결되어 
진행하며 선율이 상향적이어서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31∼32장단은 c´(징)으로 선율을 시작하여 선율을 맺을 때도 같
은 음으로 맺어주어 긴장을 해소하여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③ 제3단락: 제33∼36장단(기-경-결-해)
  <악보 50>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33∼36장단이다. 제33장단은 상청에
서 c˝(쫑)음정을 진행하고 한 음을 지속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또한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기’의 특징도 갖
고 있다. 제34장단은 ‘기’의 선율을 옥타브 아래로 내려 꺾고-본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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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시퀀스를 반복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35장단은 ‘경’에서 제시한 시퀀스를 옥타브 위에서 반복하며 변주하며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36장단84)은 선율이 하행하며 긴장
을 해소하고 제5박과 제6박에서 본청으로 종지하여 긴장을 해소하여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50>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 제3단락
  제3단락의 제33∼34장단은 c˝(쫑)의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여 제34장단까지 연결되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34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33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33장단과 제34장단
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35∼36장단은 ‘중심잡는 부분’
보다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진행되며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되
며, 그것이 다음 단락의 선율에서도 계속 변주되어 연결된다. 
84) 이은형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상향하며 선율이 진행하여 ‘결’로 볼 수도 
있으나, 꺽는 음 후 본청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풀어주므로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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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51>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 제4단락 
  ④ 제4단락: 제37∼41장단(기-결-경-해2)
  <악보 51>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37∼41장단이다. 제37장단은 봉황조 
제1단락의 제27장단 ‘기’의 제1∼2박과 동일하게 진행 후 제3∼6박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기’의 선율이며 제38장단은 상청에서 딸꾹질목
과 끊는목으로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39장단은 선율이 급
히 하행하며 앞뒤의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40장단부터 
제41장단까지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본청으로 종지하는 ‘해’의 선율이
다. 두 장단에 걸친 ‘해’ 선율과 계면조의 특징인 꺾는목의 반복적인 출
현을 통해, 평조가 끝나고 계면조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봉
황조 제4단락은 ‘기-결-경-해-해’의 ‘기본형’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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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단락은 제3단락의 ‘죄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진행하며, 계속해서 
고음에서 상향적인 선율이 나타난다. 제37∼39장단까지는 긴장을 이어
가는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40∼41장단은 급격히 선율이 하
행하여 본청으로 풀어주어 긴장을 해소하여 ‘푸는 부분’ 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
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봉황조는 하나의 장(章)으로 표시되어 있으
나, 내부적으로 ‘중심잡는 부분·죄는 부분·푸는 부분’으로 구성된 두 개
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함동정월은 이를 봉조와 
황조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85)
  봉황조 제4장은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중심잡는 
부분’을 이루고 제2단락은 둘로 나뉘어 각각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
을 이룬다. 제1단락은 ‘기·해’로 되어 있고, 내드름으로 시작한 후 선율
이 하향하며 큰 긴장을 주고 있지 않는 제2단락은 ‘기·경·해·해’로 되어 
있다. 제29~30장단은 선율이 상행하며 긴장을 나타내는 ‘죄는 부분’이
며, 제31~32장단은 본청에서 시작하여 선율을 풀어주며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3단락도 둘로 나뉘어 각각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
분’을 이룬다. 제3단락의 제33~34장단은 고음에서 내드름을 시작하여 
진행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되고, 제35~36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더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며 선율이 상행하여 격한 긴장을 나타내어 ‘죄
는 부분’이 된다. 제4단락의 제37~39장단은 제3단락의 ‘죄는 부분’과 연
결되어 선율이 계속 상행하여 ‘죄는 부분’을 이어간다. 제40~41장단은 
급격하게 선율이 하행하여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7>과 같
다.
85) 문숙희, 앞의 글,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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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최옥삼류 진양조 봉황조의 단락구성
5) 계면조
최옥삼류 진양조 계면조는 43장단으로써 네 개의 장을 이루고, 네 개
의 장은 각각 세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5장
  제5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42∼48장단(기-경2-결2-해2)
  <악보 52>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42∼48장단이다. 제42장단은 평계면
의 시작으로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미는목으로 c˝(쫑)음을 유지
시키는 ‘기’선율이다. 제43장단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리듬을 분할하
며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기’의 제3박을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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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으로 리듬을 확대하여 변주한다. 제44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지만 
앞의 ‘경’선율보다 리듬이 분할되어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
다. 제44장단은 제43장단의 제1박의 음정변주로 시작하고 제43장단의 
제2박에 출현한 시퀀스를 반복하며 진행한다. 제45장단은 제44장단의 
선율을 이어받아 선율이 계속적으로 상행하며 진행하여 긴장을 주므로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46장단은 d´(땅)음을 끊는목으로 눌러서 진
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다가 제5박과 제6박에서 맺어주어 ‘결’의 기능
을 하며, 제47장단86)은 낮은 음부터 차례로 상행하여 제5박까지 진행하
여 긴장감을 주다가 제6박에서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갖는다. 제48장
단은 동일한 음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
다.
<악보 52>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1단락
86) 이은형은 제47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이 급격하게 낮은음역에서 시작하여 
긴장을 풀고, 본청에서 진행하므로 ‘해’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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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42장단은 계면조의 처음 시작선율로 c˝(쫑)을 중심음으
로 고음에서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43∼46장단은 
리듬이 잘게 나누어지며 잔가락이 많이 들어가 있다. 또한 선율이 계속
해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긴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죄는 부분’으
로 볼 수 있다. 제44장단에서 선율이 하행하여 긴장을 푸는 듯 보일 수
는 있지만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여 긴장을 유지한다. 제47∼48장단은 g
(당)의 농현으로 긴장을 풀며 c´(징)의 본청으로 선율을 종지하여 ‘푸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② 제2단락: 제49∼53장단(기-경3-해)
  <악보 53>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49∼53장단이다. 제49장단은 딸꾹질
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50장단부터 제52장단은 제49장단의 선율을 모방하여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50장단은 ‘기’의 제6박의 선율을 반복 변주하며, 제
51장단은 제49장단의 ‘기’ 선율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여 기와 유사하
게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52장단87)은 제51장단의 선율구조를 
87) 이은형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리듬이 단순하게 진행하며 선율의 움직임
이 활발하지 않아 긴장을 주지 않고, 제5-6박에서 선율을 맺지도 않으므로 ‘경’
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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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박에 축소하여 진행한다. 제53장단은 선율이 하행하다가 제4박에서 
굵은 농현으로 긴장을 풀어주며 ‘♪♩ ♩♪’의 맺는 리듬형으로 진행하여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53>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2단락
  제2단락의 제49장단은 e´(지)줄을 눌러서 내는 음정을 주요음으로 하
여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50∼53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을 사용하여 선율을 연결시키며 변주하
고 있다. 선율이 하행하지 않고 상향적이며 계속하여 긴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제3단락: 제54∼57장단(기-경-해2)
  <악보 54>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54∼57장단이다. 제54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선율은 제1-4박의 선율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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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박에 축소하여 반복한다. 제55장단88)은 ‘기’에서 출현한 음들을 사용하
여 미는목과 끊는목을 사용하여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56
장단89)은 선율이 상행하며 제4박에서 긴장을 느끼게 하다가 제5박과 제
6박을 동일음 으로 진행하며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57장
단은 제56장단과 연결되는 선율로, 음정이 하행하여 본청으로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54>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3단락
  제3단락의 제54∼55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면서 제2단락의 ‘죄
는 부분’과 연결되어 선율이 상행하며 긴장을 이어가므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56장단에서 선율이 급격히 g(당)으로 하행하여 농현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제57장단까지 본청으로 선율을 종지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푸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88) 이은형은 이 장단을 선율을 연결하는 ‘경’으로 보았으나, 갑자기 상청으로 진행
하며, 리듬이 잘게 나누어 지고 긴장감을 주므로 ‘결’로 보겠다.
89) 이은형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이 급격하게 하행하며 긴장을 풀고 
본청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풀어주므로 ‘해’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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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6장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4단락: 제58∼64장단(기-경4-결-해)
  <악보 55>는 최옥삼류 진양조 제58∼64장단이다. 제58장단은 진계면
의 시작부분으로 선율을 새롭게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59~62
장단90)은 ‘기’에서 출현한 중심음을 활용하여 한 옥타브 아래에서 진행
하다가 1소박 1음 진행으로 리듬분할하며 선율이 도약하며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63장단은 상청에서 진행하며 왼손의 꺾는 주법
을 사용하여 긴장을 주다가 제5박과 제6박에서 본청으로 맺어주어 ‘결’
의 기능을 하며, 제64박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본청에서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55> 최옥삼류 진양조 평계면 제4단락
90) 이은형은 제61장단을 ‘결’로 보았지만, 긴장을 주는 리듬이나 선율이 나타나지 
않고, 앞뒤 선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으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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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59∼6
3장단은 G(청)의 가장 낮은 음역에서 선율을 시작하며 선율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64장단은 선율이 상행했다가 본청으로 돌아와 ‘♪♩/♩♪’
의 리듬형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3) 제7장
  제7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5단락: 제65∼74장단(기-경3-결-기-경2-결-해)
  <악보 56>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65∼74장단이다. 제65장단은 g´(찡) 
음정을 지속하여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66장단
은 ‘기’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선율을 강조하며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67장단과 68장단91)도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69장단92)은 상청에서 음의 도약을 통해 긴장을 주어 ‘결’이 된다. 제7
91) 이은형은 제68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앞뒤 선율과 이어지며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으로 보겠다.
92) 오연경은 제69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상청에서 진행하며 긴장을 주므로 ‘결’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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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장단93)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하며 제71장단94)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72장단95)
은 ‘경’의 선율을 이어받아 하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
다. 제73장단96)은 선율이 상행하며 긴장을 주다가 선율이 하행하며 맺
어주어 ‘결’의 기능을 갖는다. 제74장단은 g(당)-c´(징)의 선율구조로 진
행하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56> 최옥삼류 진양조 단계면 제5단락
93) 오연경은 제70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새로운 계면조 선율을 제시하여 ‘기’로 
본다.
94) 오연경은 제71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앞의 ‘기’선율과 유사하게 진행되므로 
‘경;으로 본다.
95) 오연경은 제72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선율을 풀지않고 앞뒤선율을 연결하므로 
‘경’로 본다.
96) 오연경은 제73장단을 ‘기’로 보았으나, 전 선율과 시작선율이 같고 상청으로 진
행하며 긴장을 주므로 ‘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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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락의 제65∼66장단은 g´(찡)을 중심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
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6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65장
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65장단과 제66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67∼69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높은 음역에서 
선율을 이어가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70∼74
장단은97) d´(땅)을 눌러서 내는 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진행되는데, 선율
이 상향적이지 않으며 움직임이 크지 않아 긴장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제8장
  제8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97) 함동정월은 제70~74장단을 ‘죄면서 푸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문숙의, 앞의글.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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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6단락: 제75∼84장단(기-경-결-경-결-경3-해)
  <악보 57>은 최옥삼류 진양조 제75∼84장단이다. 제42장단의 ‘기’선
율을 1소박 1음으로 리듬 변주하여 진행한다.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을 
가진 ‘기’선율이다. 제76장단은 ‘기’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77장단은 쫑(c″)음정으로 밀어올려 6박동안 유지하며 긴
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78장단은 앞뒤 선율을 연결하는 
‘경’의 기능을 하며, 제79장단은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가장 윗줄인 
쨍(d″)줄을 눌러서 다시 한 번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80~8
2장단은 선율을 이어받아 음정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83장단98)과 제
84장단은 최옥삼류 진양조의 가장 마지막 장단으로 본청에서 동일음으
로 진행하며 이완의 느낌을 주며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57> 최옥삼류 진양조 생삼청 제6단락
98) 이은형은 83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선율이 급격하게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
고 본청에서 진행하며 선율을 풀어주므로 ‘해’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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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장단은 c˝(쫑)음을 중심으로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76∼82장단은 선율이 연결되며 변주되고, 높
은 음역에서 진행하여 계속하여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
83∼84장단은 급격하게 선율이 하행하여 앞의 선율에서의 긴장을 해소
하고, g(당)의 농현으로 선율을 풀어낸 후 본청으로 돌아가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5장부터 제8장까지 4장(章)으로 구분되어 있는 최옥삼류 
진양조 계면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章)만 세 개의 단락으
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제6,7,8장은 각각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죄고 푸는 부분’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제1단락은 제42장단의 ‘기’선율이 ‘중심잡는 부분’이 된
다. 제43∼46장단의 ‘경·경·경·결’은 고음에서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
분’이 된다. 제47∼48장단은 연속해서 두 번 ‘해’선율이 나오며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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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주어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단락은 제49장단의 ‘기’선율
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50∼53장단의 ‘경·경·경·해’선율은 선율이 
하행하지 않고 고음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주는 ‘죄는 부분’이 된다. 이 
‘죄는 부분’은 제3단락의 제54∼55장단의 ‘기-결’선율과 연결되어 계속
하여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56∼57장단은 ‘해’가 연속
적으로 두 장단 이어서 나타나며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단락의 제58장단의 ‘기’
선율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59∼63장단의 ‘경·경·경·경·결·해’선율
은 본청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서서히 상행하며 긴장을 나타내어 ‘죄는 
부분’이 된다. 제64장단은 선율이 순차 하행하며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
는 부분’이 된다. 
  제7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단락의 제65∼66장단의 
‘기·경’선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7∼6
9장단의 ‘경·경·결’선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고음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나타내므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70∼74장단의 ‘기·경·경·결·해’는 음정
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고 선율이 하행하여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
분’이 된다. 
  제8장도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단락의 제75장단 ‘기’선
율은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76∼
82장단의 ‘경·결·경·결·경·경·경’장단은 선율을 상행하며 긴장을 이어가므
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83∼84장단은 연속해서 두 번 ‘해’로 진행하며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장(章)에 따라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표 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는 부분’이 70% 넘게 
차지하는 장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이 30%정도 적게 나타나는 장
(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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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최옥삼류 진양조 계면조의 단락구성
장(章) 5장 6장 7장 8장
비율 62.5% 71% 30% 70%
<표 18> 최옥삼류 계면조의 ‘죄는 부분’의 분포
  강태홍류에서는 ‘죄는 부분’이 있는 장과 없는 장이 대비를 이루며 긴
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김죽파류와 최옥삼류에서는 모든 장
에서 ‘죄는 부분’이 출현하지만, ‘죄는 부분’의 분포의 많고 적음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6) 소결론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는 우조 10장단, 평계면 9장단, 돌장 7
장단, 봉황조 15장단, 평계면 16장단, 진계면 7장단, 단계면 10장단, 생
삼청 10장단의 총 8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계면·진계면·단계면·생
삼청을 묶어 계면조로 분석하였다. 10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한 개
의 장(章)으로 되어 있고,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우조 제1장에서 
‘중심잡는 부분’이 세 장단에 걸쳐 나온 후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이 
두 번 나타나며 긴장과 이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9장단으로 되어 있
는 평계면 또한 한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평계면은 2개의 단락으로 나
누어진다. ‘중심잡는 부분’이 세 장단에 걸쳐 나온 후 ‘죄는 부분’이 다섯 
장단 나오며 긴장을 유도한다. 돌장은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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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강태홍류와 김죽파류와 같이 ‘죄는 부분’이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봉황조는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
으며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두 번 반복되며 대비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장 많게 
43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네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최옥삼류 계면조에서는 네 개의 장(章) 모
두에서 ‘죄는 부분’이 나타난다. ‘죄는 부분’의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최옥삼류 진양조 계면조 각 장은 긴장과 이완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김병호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3장단, 돌장 8장단, 평조 5장단, 
계면조 36장단의 총 7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3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비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
각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다. 가장 많게 36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
면조는 모두 다섯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다. 장(章)별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경·결·해’ 선
율단락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조
  김병호류 우조는 2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세 단락, 제2장은 한 단락, 제3장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장별로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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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제1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1∼3장단(기-경-해)
  <악보 58>은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1장의 제1∼3장단이다. 제1장
단은 우조의 첫 시작장단으로서 음정의 변화 없이 개방현으로 a'(칭)음
정 지속하며 악조와 음고를 제시하며 장과 단락의 처음 시작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2장단은 ‘기’선율을 모방하며 제4∼6박에서 5도 아래로 
진행하여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특징을 가져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3장단은 리듬을 확장하며 선율을 진행하다가 높은 음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본청에서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병호
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의 세 장단은 각각 ‘기-경-해’의 기능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악보 58>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1단락
  제1단락은 제1~3장단인데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농현과 
변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조 제1장의 ‘중심잡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줄을 눌러서 내는 꾸밈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개방현에서 선율을 진
행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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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2단락: 제4∼7장단(기-경-기-해)
  <악보 59>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4∼7장단이다. 제4장단은 새로운 선
율을 c˝(쫑)음정에서 진행하여 한 음을 지속하는 특징을 갖는 선율이며 
‘기’의 기능을 한다. 제5장단은 ‘기’에서 제시한 c″(쫑)음정으로 시작하여 
선율이 도약한 후 고음부에서 리듬을 분할하며 발전시켜 진행하여 ‘경’
의 기능을 갖는다. 제6장단은 a(동)의 낮은 음역에서 새로운 선율을 시
작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7장단은 제5장단의 ‘해’과 동일한 선율로 
진행하다가 제5-6박에서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갖는다. 
  
<악보 59>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2단락
  제2단락의 제4~7장단은 c˝(쫑)의 고음에서 선율이 진행하며 줄을 계
속해서 눌러서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줄을 눌러서 내는 것은 개방
에서 낼 때보다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제6장단에서 음정이 급격하게 하
행하고 있지만 제7장단에서 음들이 촘촘하게 들어있고 농현이 많이 들
어있는 것으로 보아 긴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2단락의 제4~7
장단은 ‘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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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단락: 제8∼9장단(기-해)
  <악보 60>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8~9장단이다. 제8∼9장단은 제6∼7
장단을 옥타브 아래에서 동일한 선율로 진행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
3단락도 ‘기-해’의 짧은 단락으로 진행한다.
<악보 60>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3단락
  제3단락의 제8~9장단은 제2단락의 ‘기-해’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강조하지만, 음역이 더 낮아지고 리듬도 단순해져서 이 단락은 ‘푸는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2) 제2장
  제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4단락: 제10∼14장단(기-경2-결-해)
  <악보 61>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10∼14장단이다. 제10장단은 제2장
의 시작부분으로 새로운 시작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다. 선
율의 시작음과 끝나는 음이 동일음으로 지속되는 ‘기’의 특징을 가졌다. 
제11장단은 제10장단의 제3-4박에 출현한 선율을 반복하며, 제4-6박에
서는 ‘기’선율의 5도 아래로 진행한다. 선율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경’의 기능을 한다. 제12장단은 제11장단의 제3-6박을 확대하여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13장단은 제11장단의 제1-2
박에 나온 선율을 반복하며 선율을 이어가며 제3박에서 감는목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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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사용하여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14장단은 동(a)-땅(d´)
으로 진행하는 종지선율이며 ‘해’의 기능을 갖는다.
  
<악보 61>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4단락
  제10장단은 a(동)을 중심음으로 하여 선율을 내어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11~13장단은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하행하지만, 시김새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14장단은 리듬이 단순
해지며 d´(땅)음정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되어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
분’으로 본다. 
  (3) 제3장
  제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 119 -
  ① 제5단락: 제15∼20장단(기-경3-결-해)
  <악보 62>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15∼20장단이다. 제15장단은 제3장
의 시작으로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선율을 큰 음정의 변
화 없이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16∼17장단은 제15장단의 제3
박에 출현한 헤미올라 리듬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선율을 연결시키어 
‘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18장단은 고음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유도하
는 ‘경’선율이다. 제19장단은 음정간격을 점점 더 넓혀가며 높은 음으로 
진행하여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20장단은 감는목을 사용하
여 선율이 하행하며 종지하여 ‘해’선율로 볼 수 있다.
  
<악보 62>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5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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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락의 제15장단은 g´(찡)을 중심으로 하여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
잡는 부분’이 된다. 제16~20장단은 찡(g´)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변주되
며 상향 진행한다. ‘중심잡는 부분’의 선율보다 높은 음역에서 선율이 진
행되고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여 긴장을 유지하므로 이 부분은 ‘죄는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② 제6단락: 제21∼23장단(기-경-해)
  <악보 63>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21∼23장단이다. 제21장단은 제15장
단의 선율을 사용하여 리듬을 장식시킨 선율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22장단은 ‘기’의 제3∼4박에서 출현한 시퀀스를 
반복하며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며 제23장단은 제4박까지 고음과 전
성으로 인해 긴장이 나타나지만 제5,6박에서 긴장을 해소하며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63>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 제6단락
  
  제6단락의 제21~22장단은 제5단락의 ‘죄는 부분’과 연결되어 고음을 
유지하며 긴장을 주고 있고, 제3-6박을 같은 선율로 반복해서 진행하며 
음을 눌러서 내어 긴장감을 유지하여 이 단락은 ‘죄는 부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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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3장단은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종지하여 ‘푸는 부분’
이 된다.
  지금까지 세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의 선율 구성
을 살펴보았다. 각 장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 선율단락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우조 제1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단락은 ‘중심잡는 부
분’을 이루고 제2단락은 ‘죄는 부분’을 이룬다. 제3단락은 낮은 음역에서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을 이룬다. 제1단락은 ‘기·경·해’로 되어 있
고, 제2단락은 ‘기·경·기·해’, 제3단락은 ‘기·해’로 되어 있다. 
  우조 제2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0장단인 ‘기’는 ‘중심
잡는 부분’이 되고, 제11~13장단인 ‘기·경·경’은 ‘죄는 부분’이 된다. 제1
4장단인 ‘해’는 ‘푸는 부분’이 된다.
  우조 제3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제15장단인 ‘기’는 새로
운 선율을 내어 ‘중심잡는 부분’이 되며, 제16~22장단은 ‘중심잡는 부
분’에서 제시한 선율을 자유롭게 변주하며 긴장을 주어 ‘죄는 부분’이 된
다. 제23장단인 ‘해’는 선율이 하행하며 이완의 느낌을 주어 ‘푸는 부분’
이 된다. 제3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77.7%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병호류의 우조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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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김병호류 진양조 우조의 단락구성
2) 돌장
김병호류 진양조 돌장은 한 개의 장으로만 되어 있다. 모두 8장단으로
서 한 단락을 구성한다.
  (1) 제4장
  제4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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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단락: 제 24∼31장단99)(기-경-기-경3-기-해)
  <악보 64>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24∼29장단이다. 제24장단은 돌장의 
시작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다. 제25장단은
‘기’선율에서 제시한 음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
는다. 제26장단은 다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며 ‘기’의 기능을 한다. 제2
7장단100)과~29장단은 감는목을 반복하며 진행하여 선율을 연결하는 역
할을 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제30장단은 새로운 선율이 시작되어 
‘기’의 기능을 하며, 제31장단은 본청으로 종지하며 선율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김병호류 진양조 돌장은 ‘기-경-기-경-경-경-해-
해’로 구성되어 있다.
  
<악보 64> 김병호류 진양조 돌장 제1단락
99) 김병호류를 채보한 많은 연주자들이 있다. 그중 이재숙, 김정숙, 김해숙, 김남
순, 김인제등은 제24장단부터를 돌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양연섭은 제26장단부
터를 돌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차이점을 보인다.
100) 오연경은 제27장단을 ‘기’로 보았으나, 제26장단의 ‘기’선율을 변주하며 선율
이 연결되므로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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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락의 제24~29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선율이 하향하여 긴장감이 크게 고조
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제30∼31장단은 ‘중심잡는 부분’보다 선율이 
낮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리듬이 단순해져 긴장을 푸는 느낌을 주어 ‘푸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종지형에 많이 나타나는 당(g)-징(c´)
의 진행과 ‘♪♩♩♪’ 리듬형 그리고 풀어주는 농현이 많이 나온다.
  지금까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병호류 진양조 돌장의 선율구성
을 살펴보았다. 돌장은 ‘기·경·기·경·경·경·기·해’의 한 단락으로 구성된다. 
돌장은 긴장을 나타내는 ‘죄는 부분’이 없이 ‘중심잡는 부분’, ‘푸는 부
분’의 구조를 갖는다. 돌장에서는 8장단 중 6장단이 ‘중심잡는 부분’으
로, 75%의 많은 부분이 ‘중심잡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김병호류 돌장의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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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김병호류 진양조 돌장의 단락구성
3) 평조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는 한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모두 5장단으로서 
한 개의 단락을 구성한다.
  (1) 제5장
  제5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32~36장단(기-경-결-경-해)
  <악보 65>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32∼36장단이다. 제32장단은 제5장 
평조의 처음 시작선율로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갖는다. 제33장단은 ‘기’의 선율을 이어받아 리듬을 확장
하여 활발하게 진행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34장단은 앞의 선율을 
이어받아 가장 고음으로 연결되며 긴장의 느낌을 주어 ‘결’의 기능을 갖
고 있다. 제35장단101)은 꺾는 음과 감는목, 다루치기목으로 선율을 변화
시키며 앞뒤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하는 선율이며 제36장단은 
본청으로 선율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제36장단은 계면조의 특
101) 오연경은 제35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제3-4박에서 제34박과 싱코페이션으로 
연결되며 갑자기 낮은 음역으로 진행하며 앞뒤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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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인 꺾는목의 반복적인 출현을 통해, 평조가 끝나고 계면조로 넘어간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악보 65>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
   제1단락의 제32∼33장단은 a'(칭)의 고음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
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33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지만 제32장단
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32장단과 제33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
분’으로 보았다. 제34∼35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에서 제시한 음정을 중
심으로 하여 리듬이 잘게 나누어지고 상향 진행하여 긴장감을 주므로 
‘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6장단은 선율이 급격하게 하행하여 
본청에서 종지하여 안정감을 주므로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한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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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
분’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 선율단락의 구조
를 살펴보았다.
  평조는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잡는 부분’은 ‘기·경’, ‘죄
는 부분’은 ‘경·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푸는 부분’은 ‘해’의 1장단으로 이
루어져있다. 평조 제5장은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









<표 22> 김병호류 진양조 평조의 단락구성
4) 계면조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는 36장단으로써 5장을 이루고, 이 다섯 개의 
장은 각각 한 단락, 한 단락, 두 단락, 두 단락,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로 단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6장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1단락: 제37∼39장단(기-결-해)
  <악보 66>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37∼39장단이다. 제37장단은 d´(땅)
을 눌러서 내는 음을 주요음으로 계면조의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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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한다. 제38장단은 제37장단 ‘기’의 제5-6박의 선율을 이어받
아 진행하며 선율을 상행하여 긴장감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39
장단은 제38장단 ‘결’ 제1박의 리듬형을 제1∼2박에 반복하며 선율을 
차례로 하행하고 긴장감을 풀어주며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66>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1단락
   제6장 제1단락은 계면조의 첫 시작단락으로, d´(땅)을 눌러서 내는 
음을 주요음으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제39장단까지 선율이 한 프레
이즈로 연결되어, 제6장은 장 전체가 ‘중심잡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7장
  제7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2단락: 제40∼50장단102)(기-경2-기-경2-결3-해2)
  <악보 67>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40∼50장단이다. 제40장단은 휘어쳐 
102) 이재숙, 김정숙, 김인제는 41장단부터 장별 구분을 하고 있고, 강형모와 김남
순은 40장단부터 장별 구분을 하고 있다. 연구자는 40장단을 새로 시작하는 ‘기’
의 장단으로 생각하였으므로 40장단을 단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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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목으로 시작 후 c˝(쫑)음으로 옥타브 진행하며 새로운 선율을 제
시하며 한 음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에는 이 선율이 제6장의 끝에 있으나, 선율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40장단을 제7
장의 시작으로 보았다. 제41장단은 ‘기’의 선율과 비슷한 선율로 진행하
며 음정을 변주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42장단103)은 음들을 동일한 
리듬형을 두 번 반복하여 순차 상행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
능을 하며, 제43장단은 제41장단과 동일하게 선율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가 된다. 제44장단104)은 제42장단에 출
현했던 시퀀스로 선율을 시작하며 점차 하행한다. 제45장단은 제44장단
의 제5박과 제6박의 음을 이어받아 선율을 시작하는 ‘경’의 선율이다. 
제46~제48장단은 계속해서 선율이 상행하며 고음을 향해 진행하여 긴
장감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49~50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긴장을 풀어주고 제5박과 제6박에서 맺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단락은 김병호류의 모든 단락 중 가장 긴 11장단으로 구성된 단락이
다. ‘기-경-경-기-경-경-결-결-결-해-해’로 구성된다.
  
<악보 67>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2단락
103)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앞뒤 선율을 연결하으로 ‘경’으로 본다.
104)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경’으로 보았으나, 고음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주고 제5-6
박에서 동일음으로 맺어주므로 ‘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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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장단은 제1단락의 ‘중심잡는 부분’의 선율보다 고음에서 선율을 
시작하여 긴장감을 준다. 제40장단의 선율은 변주를 반복하여 제48장단
까지 진행한다. 제40∼48장단의 대부분의 선율이 c´(징)이상의 음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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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며 상향하는 특징을 보여 이 부분은 ‘죄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제49∼50장단은 급격하게 맨 아랫줄인 G(칭)으로 하행하여 시작한 후 
다시 상행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본청에서 선율을 종지하여 긴
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선율의 구성을 볼 때, 제6장과 제7장
은 각각 하나의 장(章)을 이루기보다는 합하여 하나의 장(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본다.
  (3) 제8장
  제8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3단락: 제51∼52장단(기-해)
  <악보 68>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51∼52장단이다. 제51장단은 제8장
의 시작으로 새로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52장단은 g
(당)으로 선율이 안정되게 진행되다가 제5박과 제6박에서 풀어 내리며 
종지하여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앞의 두 단락에서의 긴 호흡 후 짧은 
단락이 등장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악보 68>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3단락
  제3단락의 제51장단에서 해로운 선율을 제시한 후 제52장단까지 한 
프레이즈를 이루어 진행되어 제8장의 ‘중심잡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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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4단락: 제53∼58장단(기-경-결-결-결-해)
  <악보 69>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53∼58장단이다. 제53장단은 d´(땅)
을 눌러서 내는 음으로 계속 진행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여 ‘기’의 기능
을 한다. 제54장단은 ‘기’의 선율을 모방하여 5도 도약하여 선율을 연결
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이 선율은 계면조 제2단락의 제41장단 ‘경’과 
유사한 선율이다. 제55~57장단은 ‘결’의 기능을 하는 선율이다. 제55장
단은 앞 선율의 제6박으로 시작하여 옥타브로 도약하여 진행하여 고음
에서 긴장을 준다. 제56장단105)은 제55박의 제6박으로 시작하여 계면조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꺾는 음의 반복으로 긴장감을 주다가 제5박
과 제6박에서 본청으로 진행하며 선율을 연결한다. 제57장단은 제56장
단의 c´(징)줄을 딸꾹질목과 끊는목, 쑤시는목을 사용하여 긴장을 주며 
진행한다. 제58장단은 선율이 하행하며 풀어 내리며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69>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4단락
105) 오연경은 이 장단을 ‘해’로 보았으나, 꺾는 음의 반복 후 본청으로 돌아오며 
선율을 연결하므로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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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단락의 제53∼57장단은 d´(땅)을 눌러서 내는 음을 중심으로 선
율을 시작하여 한 옥타브 위의 음정까지 진행하며 긴장감을 주고 같은 
리듬형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긴장을 계속 유지하여 ‘죄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58장단은 g(당)-c´(징)의 음정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며 본
청으로 선율을 맺어 긴장을 풀어주어 ‘푸는 부분’이 된다.
  (4) 제9장
  제9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5단락: 제59∼60장단(기-해)
  <악보 70>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59∼60장단이다. 제59장단은 제9장
의 시작선율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선율은 1
∼3박에서 밀어올리는 음의 반복 후 제56장단의 4∼6박의 선율을 옥타
브 아래로 내려서 진행하는 선율이다. 제60장단은 ‘기’의 선율의 음정을 
이어받아 진행하다가 하행하며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한다. 
<악보 70>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5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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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단락은 ‘기-해’의 짧은 제5단락은 제9장의 시작부분으로 c´(징)음
정 이하에서 선율을 제시하고 선율이 점점 더 하행하여 낮은 음역에서의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② 제6단락: 제61∼66장단(기-경-결-해-경-해)
  <악보 71>은 김병호류 진양조 제61∼66장단이다. 제61장단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이 선율은 계면조 제4단락의 제53
장단의 ‘기’선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하며 강조한다. 제62장단은 
제56장단의 한 옥타브 아래에서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63장단은 계면조 제4단락의 제57장단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하며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제64장단은 선율이 단순해지며 
긴장을 풀어주고 맺는 선율을 하여 ‘해’의 기능으로 볼 수도 있다. 제65
장단은 다시 긴장을 주며 진행하며 제65장단은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연결하는 기능을 하여 ‘경’의 기능을 한다. 제66장단은 선율이 하
행하며 긴장을 풀어내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71>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6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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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단락의 제61~66장단은 ‘중심잡는 부분’의 선율보다 c´(징)음정 이
하에서 선율을 제시하고 선율이 점점 더 낮은 음역으로 하행한다. 선율
의 큰 도약이 없이 하행 진행하므로 ‘푸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제10장
  제10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① 제7단락: 제67∼72장단(기-경2-결-해2)
  <악보 72>는 김병호류 진양조 제67∼72장단이다. 제67장단은 제10장
의 시작선율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기’의 기능을 한다. 제68장단은 
‘기’의 선율을 이어받아 선율을 연결하여 ‘경’의 기능을 갖는다. 이 선율
은 제67장단의 제3∼4박의 감는목을 제68장단의 제1∼2박에 연주하고, 
제67장단의 제5∼6박을 제68장단의 제3∼6박으로 확장하여 변주하는 
선율이다. 제69장단106)은 제68장단의 선율을 이어받아 연결하여 ‘경’의 
106)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앞뒤 선율을 연결하는 기능을 보이므로 
‘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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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제70장단은 고음에서 쑤시는목과 끊는목으로 긴장을 주어 
‘결’의 기능을 한다. 제71장단107)은 선율이 고조되어 긴장을 주지만 제7
2장단과 연결되며 긴장을 풀어주어 ‘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악보 72>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 제7단락
  제7단락은 한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7∼68장단이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8장단은 ‘경’의 기능을 하
지만 제67장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67장단과 제68장단을 합하여 
‘중심잡는 부분’으로 보았다. 제69∼70장단이 ‘중심잡는 부분’보다 높은 
107) 오연경은 이 장단을 ‘결’로 보았으나, 가장 낮은 음에서 선율이 시작되며 긴장
을 풀어주어 ‘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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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역에서 진행하고 리듬이 잘게 나누어지며 긴장감을 주어 ‘죄는 부분’
이 된다. 제71∼72장단은 김병호류 진양조의 마지막 선율로, ‘해’의 기
능을 하는 두 장단이 모여 긴장을 풀어주는 ‘푸는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선율 구성을 살펴보았다. 각 장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
분’으로 구분하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경·결·해’ 선율단락의 구조
를 살펴보았다.
  계면조는 총 6단락으로 되어 있으며 제6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1단락은 제37~39장단의 ‘기·결·해’선율이 ‘중심잡는 부분’
이 된다.
  제7장은 모두 11장단으로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단락
의 제40~48장단의 ‘기·경·경·기·경·경·경·경·결·해·해’선율이 상청에서 선
율이 계속해서 진행하여 ‘죄는 부분’이 된다. 제49∼50장단의 ‘해·해’선
율은 선율이 급격하게 낮은 음역으로 진행하고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7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81%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8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단락의 제51~52장단의 
‘기·해’선율은 낮은 음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4단락의 제53∼57장단의 ‘기·경·결·결·결’선율은 ‘중심잡는 부분’
보다 고음으로 진행하며 긴장을 나타내므로 ‘죄는 부분’이 된다. 제58장
단의 ‘해’는 본청에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9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단락의 제59~60장단 
‘기·해’선율은 낮은 음역에서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는 ‘중심잡는 부분’이 
된다. 제6단락의 제61~66장단 ‘기·경·결·해·결·해’장단은 대부분 낮은 음
역에서 선율의 움직임이 크지 않게 진행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제10장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단락의 제67~68장단
은 새로운 선율을 제시하여 ‘중심잡는 부분’이 되고, 제69~70장단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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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상향적으로 진행하여 ‘죄는 부분’이 된다. 제71~72장단은 선율이 
순차적으로 상행하였다가 다시 순차 하행하여 본청으로 종지하여 ‘푸는 
부분’이 된다. 
  장(章)에 따라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표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는 부분’이 80% 넘게 
차지하는 장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장도 있다. 
장(章) 6장 7장 8장 9장 10장
비율 25% 81% 62.5% 0% 33.3%
<표 23> 김병호류 계면조의 ‘죄는 부분'의 분포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장이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계면조라고 하는 
더 큰 악장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김병호류에서는 제6장부터 제8장
까지 ‘죄는 부분’이 나타나며 긴장을 주다가 제9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에서는 긴장과 이완의 대
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태홍류와 김병호류에서는 ‘죄는 부분’이 있는 장(章)과 없는 장(章)
이 대비를 이루며 긴장과 이완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김죽파류와 최
옥삼류에서는 모든 장에서 ‘죄는 부분’이 출현하지만, ‘죄는 부분’의 분포
의 많고 적음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김병호류의 계면조 단락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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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김병호류 진양조 계면조의 단락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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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결론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3장단, 돌장 8장단, 평조 5장단, 
계면조 36장단의 총 7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3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고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우조 
제3장으로 갈수록 ‘죄는 부분’의 비중이 커지며 뒷부분으로 갈수록 선율
을 변주하며 긴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돌장은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세 유파에서처럼 돌
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
로만 구성되어 있다. 평조는 하나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이 하나의 
단락이 된다. 김병호류에서는 평조가 다섯 장단으로 짧게 나타나며 ‘증
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가장 길게 36장단
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7개
의 단락으로 나뉜다. 김병호류에서는 ‘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장
(章)이 있었으며, ‘죄는 부분’이 나타나는 단락에서는 8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긴장과 이완의 대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산조라고 할 수 있다.
  Ⅱ장에서는 김창조계　가야금산조인 강태홍류, 김죽파류, 최옥삼류, 김
병호류의 진양조 선율을 유파별, 악조별로 단락을 분석해 보았다. ‘기·
경·결·해’의 기능을 가진 장단이 모여 이룬 단락을 살펴보고, 그 단락이 
모여 이루어진 장(章)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강태홍, 김죽파, 김병호류 모두 우조가 3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죄는 부분’이 제3장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우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긴장감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돌장에서는 ‘죄는 부분’ 없이 ‘중심잡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평조는 네 개의 유파에서 모두 
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태홍, 김죽파, 김병호류에서는 ‘중심
-죄는-푸는’부분이 한 번 나타나는데 비해, 최옥삼류에서는 ‘중심-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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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부분이 두 번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계면조를 살펴
보면, ‘죄는 부분’이 80% 넘게 차지하는 장이 있는가 하면, ‘죄는 부분’
이 나타나지 않는 장도 있다. 즉, ‘죄는 부분’이 나타나는 장과 나타나지 
않는 장이 번갈아 나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확
실히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경·결·해’선율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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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진양조 선율의 특징
  Ⅱ장에서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강태홍, 김죽파, 최옥삼, 김병호류 진양
조 각 장의 구성내용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장(章)은 긴장과 이완으로써 
구성되는데, 그것은 ‘기·경·결·해’의 선율단위로 구성되기도 하고, ‘기·경·
결·해’가 확대되어 하나의 장(章)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 장(章)안
에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
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악보표기는 강
태홍류는 강, 김죽파류는 죽, 최옥삼류는 최, 김병호류는 병으로 표기하
기로 한다.
1. 중심잡는 부분
  ‘중심잡는 부분’에서 ‘기·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1) 기(起)
  ‘중심잡는 부분’의 ‘기(起)’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12장단, 김
죽파류 12장단, 최옥삼류 10장단, 김병호류 10장단으로 다음의 <표 2
5>와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1, 9, 13, 26, 34, 44, 52, 66, 70, 76, 86, 91 12
김죽파 1, 16, 23, 33, 37, 45, 49, 61, 65, 77, 83, 91 12
최옥삼 1, 11, 20, 27, 33, 42, 49, 58, 65, 75 10
김병호 1, 10, 15, 24, 26, 32, 37, 51, 59, 67 10
<표 25> ‘중심잡는 부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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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잡는 부분’의 ‘기(起)’에 해당하는 선율의 대표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휘어쳐올리는목 또는 밀어올리는목으로 힘
차게 시작하고, 둘째, 주로 개방현에서 일직선으로 동음을 지속하거나 
반복한다. 이러한 내용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선율
  <악보 73>은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은 옥타브 
아래 음에서 원음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함으로써 두 음 모두에 매
우 강한 악센트가 들어간다. 주로 진양조를 처음 시작하는 선율에 나타
난다. 
<악보 73>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선율
  <악보 74>는 휘어쳐올리는 목으로 시작하는 선율이다. 이 선율은 옥
타브 아래나 위의 음을 같이 연주하며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주기는 하
나 밀어올리는목만큼 각 음에 악센트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강태홍류에
서는 제9, 34, 44, 52, 70, 76, 86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죽파류에서
는 제23, 37, 45, 49, 61, 65, 77, 91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
서는 제27, 33, 42, 65, 75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병호류에서는 제10, 
15, 32, 37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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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4>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는 선율
  (2) 개방현에서 한 음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선율
  중심잡는 부분의 ‘기’는 단락의 선율과 박자, 조성을 제시하는 부분으
로 꾸밈음이 들어가는 부분은 잠시 줄을 눌러서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음
이 개방현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또 제1박부터 제6박까지 동일한 음으로 
일직선으로 진행하며 큰 선율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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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현이나 전성으로 음을 꾸며주기도 한다. 
  강태홍류에서는 제1, 9, 13, 44, 52, 70, 76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
죽파류에서는 제1, 23, 37, 61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
1, 33, 42, 49, 65, 75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병호류에서는 제10, 37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75> 개방현에서 한 음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선율
<악보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율이 개방현에서 한 음을 
지속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김병호류 제37장단처럼 줄
을 눌러서 선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김병호류의 ‘기’는 진양조의 중
간에 위치하며 본격적으로 죄어가는 제6악장(계면조) ‘기’이다. 따라서 
‘중심잡는 부분’의 ‘기’에서부터 줄을 눌러 죄는 장(章)임을 암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2) 경(景)
  ‘중심잡는 부분’의 ‘경’ 선율의 장단 수는 강태홍류 11장단, 김죽파류 
2장단, 최옥삼류 8장단, 김병호류 7장단이며,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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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2, 3, 14, 15, 27~30, 67, 71, 72, 11
김죽파 2, 24, 34, 84, 92 5
최옥삼 2, 12, 21~23, 34, 59, 66 8
김병호 2, 25, 27~29, 33, 68 7
<표 26> ‘중심잡는 부분’의 ‘경’
  
  ‘중심잡는 부분’의 ‘경(景)’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율로는 ‘기’와 유사
하게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악보 7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
심잡는 부분’에 나타나는 경은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거나 한 옥타브 밑
에서 반복하고, ‘기’의 선율구조를 유지한 채 리듬을 분할하여 변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의 ‘경’은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몇 개의 시김새를 제외하고는 개방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중심잡는 부분’의 ‘경’은 본격적으로 긴장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을 보인
다. 강태홍류에서는 제2, 35, 53장단, 김죽파류에서는 제2, 92장단, 최
옥삼류에서는 제2, 59, 66장단, 김병호류에서는 제2, 11, 25, 6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76> 선율이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특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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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解)
  ‘중심잡는 부분’에는 ‘결(結)’에 해당하는 장단이 그리 많지 않다. ‘중심
잡는 부분’은 선율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을 나타내
는 선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심잡는 부분’의 ‘결(結)’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김죽파류가 2장단, 김병호류가 1장단으로 다음의 
<표 27>과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X X
김죽파 3, 35 2
최옥삼 X X
김병호 38 1
<표 27> ‘중심잡는 부분’의 ‘결’
  <악보 77>은 ‘중심잡는 부분’의 ‘결’ 선율이다. 이 두 장단 모두 주로 
개방현에서 진행하며, 농현이나 시김새 또한 잠깐씩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의 ‘결’에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으로는 긴장의 
요소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은 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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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내드름이기 때문에 긴장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에서는 ‘결’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는 ‘결’은 강한 긴장감을 나
타내지 않는다. 강태홍류와 최옥삼류에서는 ‘중심잡는 부분’의 ‘결’에 해
당하는 장단이 없고, 김죽파류에서는 제3장단, 김병호류에서는 제38장단
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77> ‘중심잡는 부분’의 ‘결’
  4) 해(解)
  ‘중심잡는 부분’의 ‘해(解)’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2장단, 김
죽파류 3장단, 최옥삼류 4장단, 김병호류 4장단으로 다음의 <표 28>과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4, 16, 2
김죽파 4, 50, 66, 3
최옥삼 3, 13, 24, 28 4
김병호 3, 39, 52, 60, 4
<표 28> ‘중심잡는 부분’의 ‘해’
  ‘중심잡는 부분’의 ‘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율로는 시김새가 있기
는 하나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로 c(흥)-g(당)-c'(징) 
진행을 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이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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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8> ‘중심잡는 부분’의 ‘해’
  지금까지 ‘중심잡는 부분’을 구성하는 ‘기·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심잡는 부분’의 ‘기’ 선율에서는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여 개방현에서 선율이 동음 진행하는 특징이
발견되었고, ‘경’ 선율에서는 ‘기’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특징이 발
견되었다. ‘결’ 선율에서는 세분된 리듬형이나 음의 비약적 도약등의 긴
장의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는 
긴장의 요소를 가진 ‘결’선율이라 할지라도 ‘중심잡는 부분’이 선율을 제
시하는 내드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 선율에서는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로 c g c' 진행을 하는 특징이 발견되었
다. 이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2. 죄는 부분
  ‘죄는 부분’에서 ‘기·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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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起)
  ‘죄는 부분’의 ‘기(起)’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에서는 3장단, 
김죽파류에서는 8장단, 최옥삼류에서는 6장단, 김병호에서는 5장단으로 
다음의 <표 29>와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5, 17, 20 3
김죽파 5, 10, 29, 40, 51, 55, 67, 69 8
최옥삼 4, 8, 14, 29, 37, 54 6
김병호 4, 21, 40, 43, 53 5
<표 29> ‘죄는 부분’의 ‘기’
  ‘죄는 부분’의 ‘기(起)’의 대표적인 선율로는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죄는 요소가 더 들어 있는 선율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심잡는 부분’과 같이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
기는 하나,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할 때 첫 음의 시가를 조금 더 길게 
하여 악센트를 조금 약화하였다. 둘째, 주로 일직선으로 선율이 진행하
기는 하나 약간의 변동이 있고 또 줄을 눌러서 내기도 한다. 이러한 내
용을 <악보 79>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악보 79> 줄을 눌러서 음을 내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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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79>에서 보듯이 ‘죄는 부분’의 ‘기’에서도 선율은 항상 옥타브 
아래에서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밀어
올리는목에서 그 첫 음의 시가가 길다. 그리고 선율은 음을 개방현에서 
내기보다는 눌러서 내어 긴장을 주고 있다. 음을 눌러서 낸다는 것은 개
방현에서 낼 때보다 긴장감을 주므로 이것이 ‘죄는 부분’에서의 ‘기’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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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 될 수 있다. 강태홍류에서는 제5, 17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
죽파류에서는 제5, 10, 29, 40, 51, 55, 67, 69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4, 8, 14, 54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4, 21, 53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2) 경(景)
  ‘죄는 부분’의 ‘경(景)’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31장단, 김죽파
류 22장단, 최옥삼류 17장단, 김병호류에서 16장단으로 다음의 <표 3
0>과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6, 10, 18~19, 36~37, 40, 45~50,
53~55, 58~63, 77~82, 87~88, 92
31
김죽파
6, 11, 17~18, 25~26, 30~31, 38, 41, 46, 
52, 62~63, 68, 72~73, 78, 93~95, 98
22
최옥삼
15~17, 30, 39, 43~44, 50~52, 60~62, 
67~68, 76, 78, 80~82
17
김병호
5, 11~13, 16~18, 22, 35, 41~42, 
44~45, 54, 69~70
16
<표 30> ‘죄는 부분’의 ‘경’
  ‘죄는부분’의 ‘경’ 선율은 진양조에서 본격적으로 선율을 전개하는 부
분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해 나간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 선율이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난다. 둘째, 줄을 눌러 내는 다양한 시김새로 긴장을 고
조한다. 셋째,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높다. 넷째, 같은 리듬을 반복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경’ 선율이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나는 선율
  <악보 8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이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
- 153 -
나는 형태는 ‘중심잡는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죄는 부분’과, ‘푸는 
부분’에서만 나타난다. 적게는 연속 2장단, 많게는 연속 6장단에 걸쳐 
나타난다. 여러 장단에 걸쳐 ‘경’이 출현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계
면조이다. 계면조에서는 적게는 2장단에서 많게는 6장단에 걸쳐 ‘경’이 
나타난다. 강태홍류에서는 제18~19, 36~37, 45~50, 53~55, 58~63, 
77~82, 87~88장단이며, 김죽파류에서는 제17~18, 25~26, 30~31, 6
2~63, 72~73, 93~95장단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15~17, 43~
44, 50~52, 60~62, 67~68, 80~82장단이며, 김병호류에서는 제11~1
3, 16~18, 41~42, 44~45, 69~70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0> ‘경’ 선율이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나는 선율
- 154 -
  (2) 줄을 눌러 긴장을 표현하는 선율
  죄는 부분의 특징은 긴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개방현에서 내는 
것보다 줄을 눌러서 음정을 낼 때 잘 표현된다. <악보 81>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죄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선율에서는 음을 눌러서 표현하는 
장단이 많이 발견된다. 강태홍류에서는 제6, 18~19, 37, 40, 45~50, 5
5, 58, 63, 77~82, 87~88, 92장단의 총23장단으로 ‘죄는 부분’의 ‘경’
선율의 74.1%를 차지한다. 김죽파류에서는 제6, 11, 25, 30~31, 41, 4
6, 62, 72~73, 78, 93~95, 98장단의 총15장단으로 ‘죄는 부분’의 ‘경’
선율의 68.1%를 차지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15~16, 30, 39, 43~45, 
50~52, 67~68, 76, 78, 80~81장단의 총15장단으로 ‘죄는 부분’의 ‘경’
선율의 88%를 차지한다. 김병호류에서는 제5, 11~13, 16~18, 22, 35, 
41, 43, 44~45, 54, 69~70장단의 총16장단으로 ‘죄는 부분’의 ‘경’선율
의 100%를 차지한다.
<악보 81> 줄을 눌러 긴장을 표현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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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높은 선율
  <악보 82>는 ‘죄는 부분’에 나오는 ‘경’선율이다. ‘죄는 부분’의 ‘경’선
율의 특징은 ‘중심잡는 부분’의 ‘경’선율보다 음역이 높다는 것이다.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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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부분에서 지속되는 선율은 낮은 음역에서의 선율보다 긴장감이 
느껴진다.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밑으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음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도 이 특징에 포함시키겠다. 강태홍류에서는 제6, 1
0, 36, 37, 45, 54, 55, 58, 77, 78, 88장단의 총11장단이 이에 해당하
며, 김죽파류에서는 제11, 17, 18, 26, 38, 46, 68, 93, 94, 95장단의 
총10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17, 43, 45, 51, 67, 68, 
78장단의 총7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5, 54, 69, 70장
단의 총4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2>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높은 선율
  
  (4)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선율
  <악보 83>은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는 선율이다. 똑같은 리듬형을 반
복하면 선율이 강조되면서 긴장감이 느껴진다. ‘죄는 부분’의 ‘경’선율은 
같은 선율형과 리듬형을 반복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
다. 강태홍류에서는 제18~19, 36~37, 49~50, 59~60, 61~63, 79~82
장단의 총15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류에서는 제17~18장단의 총2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43~44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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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류에서는 제16~17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3> 같은 리듬형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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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結)
  ‘죄는 부분’의 결(結)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12장단, 김죽파
류 15장단, 최옥삼류 10장단, 김병호류에서 8장단이며 다음의 <표 31>
과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19, 27, 42, 47, 53~54, 56, 70~71, 74, 
79, 80~81, 96, 99
15
최옥삼 18, 35, 38, 45~46, 55, 63, 69, 77, 79 10
김병호 19, 34, 46~48, 55~57 8
<표 31> ‘죄는 부분’의 ‘결’
  ‘죄는부분’의 ‘결’은 각 악장의 클라이막스(climax)에 해당된다. 대표적
인 선율로는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
다. 고음에서 리듬분할을 활발히 하고 또 변화음까지 넣으며 선율을 상
향하며 긴장감을 주는데 <악보 84>와 같다. 
<악보 84>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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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84>는 ‘죄는 부분’의 ‘결’선율로 가장 고음에서 긴장감을 고조
하고 있다. 강태홍류에서는 제21, 38, 56, 57, 64, 83장단의 총 6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류에서는 제27, 47, 54, 70, 71, 74, 79, 96장단
의 총 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18, 35, 38, 55, 63, 6
9, 77, 79장단의 총 8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19, 48, 
55장단의 총 3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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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解)
  ‘죄는 부분’의 해(解)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1장단, 김죽파류 
7장단, 최옥삼류 4장단, 김병호류 1장단이며 다음의 <표 32>와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23 1
김죽파 7, 12~13, 20, 39, 57~58, 7
최옥삼 5, 9, 36, 53 4
김병호 20 1
<표 32> ‘죄는 부분’의 ‘해’
  ‘죄는 부분’에서 ‘해’선율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선율은 주
로 ‘푸는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해’는 긴장을 일단 마무
리 한다. 따라서 ‘죄는 부분’의 ‘해’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선율로는 <악
보 85>과 같이 완전하게 본청으로 종지하며 풀어주지 않고 반종지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강태홍류에서는 제23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
류에서는 제13, 57~5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5, 9장
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20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5> 반종지하는 특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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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죄는 부분’을 구성하는 ‘기·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에 대
해 살펴보았다. 죄는 부분의 ‘기’선율에서는 ‘중심잡는 부분’의 ‘기’선율
에 비해 줄을 주로 눌러서 음을 내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의 ‘경’
선율에서도 역시 중심잡는 부분의 ‘경’선율에 비해 더 많이 줄을 눌러서 
음을 내고 있었고, 또 두 장단 이상 ‘경’이 확대되어 나타나거나 같은 리
듬형을 반복하고 또 ‘중심잡는 부분’보다 높은 음역에서 진행하며 긴장
을 고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의 ‘결’선율에서는 해당하
는 단락의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을 보여주었다. ‘해’에서는 완전하게 
본청으로 종지하지 않고 다음 선율과 연결되듯이 반종지하는 특징을 보
여주었다.
3. 푸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 ‘기·경·결·해’의 대표적인 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기(起)
  ‘푸는 부분’의 기(起)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3장단, 김죽파류 
6장단, 최옥삼류 3장단, 김병호류 4장단으로 다음의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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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7, 24, 31 3
김죽파 8, 14, 21, 59, 85, 88 6
최옥삼 6, 25, 70, 3
김병호 6, 8, 30, 61, 4
<표 33> ‘푸는 부분’의 ‘기’
  
  음이 낮거나 리듬이 단순하게 진행하면 긴장을 푸는 선율이 된다. ‘푸
는 부분’의 ‘기’에서도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주로 개방현에서 
선율이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선율에 비해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선율로는 e´(지)음의 아래
에서 진행하여 긴장을 푸는 선율을 들 수 있다. 강태홍류에서는 제7, 2
4, 31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류에서는 제8, 14, 21, 59, 88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6, 25, 70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
호류에서는 제6, 8, 30, 61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6> ‘푸는 부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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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景)
  푸는 부분의 경(景)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3장단, 김죽파류 
1장단, 최옥삼류 2장단, 김병호류 2장단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
4>와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32, 73~74 3
김죽파 89 1
최옥삼 71~72 2
김병호 62, 65 2
<표 34> ‘푸는 부분’의 ‘경’
  ‘경’의 대표적인 선율로는 ‘기’선율을 이어 e´(지)음정의 아래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강태홍류에서는 제32, 47~48, 
73~74, 93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류에서는 제89장단이 이에 해
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71~72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62, 65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7> ‘푸는 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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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結)
  ‘푸는 부분’의 ‘결’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김죽파 · 최옥삼 · 김병호류
모두 1장단이며, 강태홍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표 35> ‘푸는 부분’의 ‘결’
  ‘푸는 부분’의 ‘기’와 ‘경’과 마찬가지로 ‘결’의 대표적인 선율로도 낮은 
음역에서 선율을 풀어내며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악보 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옥삼류는 제3박까지는 다소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지
만 제4박부터 선율이 점차 하행하며 긴장을 해소하고 있다.
<악보 88> ‘푸는 부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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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解)
  ‘죄는 부분’의 해(解)에 해당하는 장단 수는 강태홍류 15장단, 김죽파
류 18장단, 최옥삼류 16장단, 김병호류 13장단으로 다음의 <표 36>과 
같다.
유 파 해당하는 장단 번호 장단수
강태홍
8, 12, 25, 33, 42~43, 51, 65, 68~69,
75, 84~85, 90, 94
15
김죽파
9, 15, 22, 28, 32, 36, 43~44, 48, 60,
64, 75~76, 82, 87, 90, 97, 100
18
최옥삼
7, 10, 19, 26, 31~32, 40~41, 
47~48, 56~57, 64, 74, 83~84
16
김병호
7, 9, 14, 23, 31, 36, 49~50,
58, 64, 66, 71~72
13
<표 36> ‘푸는 부분’의 ‘해’
  ‘푸는 부분’의 ‘해’에도 ‘중심잡는 부분’의 ‘해’와 같이 시김새가 있기는 
하나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로 c g c' 진행을 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푸는 부분’의 ‘해’에는 첫째, 연속
으로 두 번 ‘해’로 풀어주는 선율, 둘째,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선율을 대표적인 
선율로 들 수 있다. ‘푸는 부분’의 ‘해’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악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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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속 두 번 ‘해’로 풀어주는 선율
  <악보 89>는 ‘해’가 두 장단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풀어주는  
선율이다. ‘푸는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두 장단에 걸쳐 
‘해’로 진행하며 선율을 완전히 푸는 역할을 한다. 강태홍류, 최옥삼류, 
김병호류에서는 ‘중심잡는 부분’과 ‘죄는 부분’에는 2장단 연속 ‘해’가 출
현하지 않으며, 김죽파류에는 ‘죄는 부분’에도 2장단 연속 ‘해’가 나타난
다. 강태홍류의 제42~43, 68~69, 84~85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죽파
류의 제43~44, 75~76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의 제31~32, 4
0~41, 47~48, 56~57, 83~84장단이 이에 해당하며, 김병호류에서는 
제49~50, 71~72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악보 89> 연속 2번 ‘해’로 풀어주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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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
  <악보 9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첫째 박에서 넷째 박까지 음계를 구성
하는 구성음이 차례로 보여 지거나, 하행하며 진행하는 형태이다. 강태
홍류에서는 제8, 12, 25, 33, 51, 65, 75, 90, 94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죽파류에서는 제9, 15, 22, 28, 32, 36, 48, 64, 82, 87, 90, 97, 100
장단이 이에 해당한다. 최옥삼류에서는 제7, 10, 19, 26, 36, 58, 64장
단이 이에 해당한다. 김병호류에서는 제7, 9, 36, 58, 66장단이 이에 해
당한다.
  
<악보 90> 음정 순차하행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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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푸는 부분’의 ‘기·경·결·해’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푸는 부분’의 ‘기·경·결’ 선율의 특징으로는 선율이 큰 도약 없이 진행하
며, 대체로 e´(지) 음정의 아래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음정이 낮게 진
행하거나 선율의 도약이 없이 진행하면 이완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푸는 부분’의 ‘해’선율의 특징은 연속으로 두 번 풀어주는 것과, 음정이 
순차 하행하며 본청으로 종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기·경·결·해’ 
선율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심잡는 부분’의 ‘기’선
율의 특징으로는 첫째, 휘어쳐올리는목 또는 밀어올리는목으로 힘차게 
시작하고, 둘째, 주로 개방현에서 일직선으로 동음을 지속하거나 반복하
는 것이다. ‘경’선율은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거나 한 옥타브 밑에서 반
복하고, ‘기’의 선율구조를 유지한 채 리듬을 분할하여 변주하는 것이 특
징이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의 ‘경’은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몇 
개의 시김새를 제외하고는 개방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에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으로는 ‘죄는 부분’의 ‘결’선율보다 긴장의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선율은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 리듬형으로 c g c' 진행을 하는 것이며 단락을 마무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죄는 부분’의 ‘기(起)’선율은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비슷하기는 하
지만 죄는 요소가 더 들어있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심잡는 
부분’과 같이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기는 하나,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할 때 첫 음의 시가를 조금 더 길게 하여 악센트
를 조금 약화하는 것이다. 둘째, 주로 일직선으로 선율이 진행하기는 하
나 약간의 변동이 있고 또 줄을 눌러서 내기도 하는 것이다. ‘경’선율은 
진양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해 나간다. ‘경’선율의 특징은 첫째, ‘경’선율이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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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단 이상 나타나고 둘째, 줄을 눌러 내는 다양한 시김새로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다. 셋째,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높이 나타나며 넷째,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은 각 악장의 클라이막스(climax)에 
해당된다. ‘결’선율의 특징으로는 고음에서 리듬분할을 활발히 하며 선율
이 상향하며 긴장감을 주어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는 것
이다. ‘죄는부분’에 ‘해’ 선율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해’선
율은 주로 ‘푸는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해’는 긴장을 일
단 마무리 하는 것인데, 완전하게 본청으로 종지하며 풀어주지 않고 반
종지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푸는 부분’의 ‘기’에서도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주로 개방현에
서 선율이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선율에 
비해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선율로는 e´(지)음의 
아래에서 진행하여 긴장을 푸는 선율을 들 수 있다. ‘경’과 ‘결’ 선율에서
도  e´(지)음의 아래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다. ‘푸
는 부분’의 ‘해’에도 ‘중심잡는 부분’의 ‘해’와 같이 시김새가 있기는 하
나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로 c(흥)-g(당)-c'(징) 진행
을 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푸는 부분’의 ‘해’에는 첫
째, 연속으로 두 번 ‘해’로 풀어주는 선율, 둘째,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
한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심잡는 부분’,‘죄는 부분’,‘푸는 부분’의 선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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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
기
-밀어올리는 목이나 휘  
어쳐올리는 목으로 시  
작한다.
-개방현에서 한 음을   
지속한다.
-밀어올리는 목이나   
휘어쳐올리는 목으로  
시작하지만, 첫 음의  
시가를 조금 더 길게  
진행하여 악센트를   
약화시킨다.
·줄을 눌러서 음을 내  
는 부분이 많다.
-개방현에서 한 음을  
지속하기는 하지만,  
이전 선율에 비해 음  
이 뚝 떨어져서 시작  
한다.
경
-‘기’선율과 유사하게   
진행한다.
-대부분 개방현에서 선  
율이 진행한다.
-‘경’선율이 두 장단  
이상 나타난다.
-줄을 눌러서 음을 낸  
다.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이 높다.
-같은 리듬형을 반복  
한다.
-선율이 e′(지)음 아  
래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한다.
결
-다른 부분의 ‘결’보다  
세분된 리듬이나 높은  
음정등의 긴장을 나타  
내는 요소가 크지 않  
다.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한다.
-낮은 음역에서 진행  
한다.
해
-완전하게 맺는 선율  
이 아닌 반종지 하는  
선율이 발견된다.
-연속 두 번 ‘해’가   
나타난다.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본청으로 종지한다.
-♪♩ ♩♪의 맺는 리듬형으로 진행한다.
<표 37> ‘중심·죄는·푸는 부분’ 선율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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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가야금 산조는 제1세대의 명인들로부터 전수를 받아 제2, 3세대의 명
인들이 각각의 유파를 완성하여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창조계 가야금 산조인 강태홍, 김죽파, 최옥삼, 김병호류의 진양조를 
‘기·경·결·해’로 구분하여 단락을 나누어 보고, 이것이 모여 이루어진 장
(章)을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분해 보았다. 또
한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에서의 ‘기·경·결·해’가 어떠
한 선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5장단, 돌장 8장단, 평조 10장
단, 계면조 51장단의 총 9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5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
다. 비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각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으며, 그 
하나의 장(章)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게 51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일곱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각의 장(章)이 단락이 되어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32장단, 돌장 4장단, 평조 8장단, 
계면조 56장단의 총 100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장단으로 되어 있
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9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비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각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으며, 돌장
은 하나의 단락으로, 평조는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많은 56
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일곱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으
며, 11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진양조는 우조 10장단, 평계면 9장단, 돌장 7장
단, 봉황조 15장단, 평계면 16장단, 진계면 7장단, 단계면 10장단, 생삼
청 10장단의 총 84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계면·진계면·단계면·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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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묶어 계면조로 분석한다. 19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한 개의 장
(章)으로 나뉘어 있고, 4단락으로 나누어진다. 평계면은 9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비교적 짧은 돌장과 봉황조는 각각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1개의 단락과, 4개의 단락으로 나
누어진다. 가장 많게 43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두 네 개의 장
(章)으로 나뉘어 있으며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진양조는 우조 23장단, 돌장 8장단, 평조 5장단, 
계면조 36장단의 총72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3장단으로 되어 있는 
우조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고,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비
교적 짧은 돌장과 평조는 각각 하나의 장(章)으로 되어 있으며 그 장(章)
이 하나의 단락이 된다. 가장 많게 36장단을 차지하고 있는 계면조는 모
두 다섯 개의 장(章)으로 나뉘어 있으며, 7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정리해보면 각 유파의 진양조는 크게 우조, 돌장, 평조, 계면조의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악장은 1~7개의 장(章)으로 구성되는데, 하나
의 장은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章)보다 더 작은 선율단위로는 ‘기·경·결·해’의 선율단락이 있는데, 이 
선율단락은 그대로 하나의 장이 되어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
는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고, 또 각 단락이 ‘중심잡는 부분’ 또는 ‘죄는 
부분’ 또는 ‘푸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강태홍, 김죽파, 김병호류 모두 
우조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는 부분’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우조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긴장감을 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돌장에서는 ‘죄는 부분’이 없이 ‘중심잡
는 부분’과 ‘푸는 부분’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발견 되었다. 평조는 네 개
의 유파에서 모두 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푸는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강태홍, 김죽파, 김병호
류에서는 ‘중심-죄는-푸는’부분이 한 번 나타나는데 비해, 최옥삼류에서
는 ‘중심-죄는-푸는’부분이 두 번 반복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계면조를 살펴보면 ‘죄는 부분’이 80% 넘게 차지하는 장이 있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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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장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단락이 독
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계면조라고 하는 더 큰 악장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강태홍류과 김병호류는 ‘죄는 부분’이 나타나는 장과 나타
나지 않는 장이 번갈아 나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과 이완의 대비
를 이루고 있었고, 김죽파류와 최옥삼류에서는 모든 장에서 ‘죄는 부분’
이 출현하지만, ‘죄는 부분’의 분포의 많고 적음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중심잡는 부분’, ‘죄는 부분’, ‘푸는 부분’의 선율의 특징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심잡는 부분’의 ‘기’선율의 특징으로는 첫째, 
휘어쳐올리는목 또는 밀어올리는목으로 힘차게 시작하고, 둘째, 주로 개
방현에서 일직선으로 동음을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이다. ‘중심잡는 부
분’의 ‘경’선율의 특징으로는 ‘기’와 유사하게 진행하거나 한 옥타브 및에
서 반복하고, ‘기’의 선율구조를 유지한 채 리듬을 분할하여 변주하는 것
이 특징이다. 또한 ‘중심잡는 부분’의 ‘경’은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
이 몇 개의 시김새를 제외하고는 개방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잡는 부분’의 ‘결’에 나타나는 선율의 특징으로는 ‘죄는 부분’의 ‘결’
선율보다 긴장의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심잡는 부분’
의 ‘해’선율의 특징적인 점은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
로 c g c' 진행을 하는 것이며 단락을 마무리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죄는 부분’의 ‘기(起)’선율의 특징으로는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비
슷하기는 하지만 죄는 요소가 더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중심잡는 부분’과 같이 밀어올리는목 또는 휘어쳐올리는목으로 시작하
기는 하나, 밀어올리는목으로 시작할 때 첫 음의 시가를 조금 더 길게 
하여 악센트를 조금 약화하였다. 둘째, 주로 일직선으로 선율이 진행하
기는 하나 약간의 변동이 있고 또 줄을 눌러서 내기도 하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경’선율은 진양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으
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해 나간다.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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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 선율이 연속적으로 두 장단 이상 나타나고 둘째, 줄을 눌러 
내는 다양한 시김새로 긴장을 고조한다. 셋째, ‘중심잡는 부분’보다 음역
이 높이 나타나며 넷째,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죄
는부분’의 ‘결’은 각 악장의 클라이막스(climax)에 해당된다. ‘결’선율의 
특징으로는 고음에서 리듬분할을 활발히 하며 선율이 상향하며 긴장감을 
주어 출현음 중 가장 높은 음역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죄는부분’에서 
‘해’선율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선율은 주로 ‘푸는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해’는 긴장을 일단 마무리 하는 것인데, 
완전하게 본청으로 종지하며 풀어주지 않고 반종지 하는 특징을 나타내
었다.  
  ‘푸는 부분’의 ‘기’에서도 ‘중심잡는 부분’의 ‘기’와 같이 주로 개방현에
서 선율이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전 선율이 
비해 뚝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선율로는 e´(지)음정
의 아래에서 진행하여 긴장을 푸는 선율을 들 수 있다. ‘경’과 ‘결’ 선율
에서도  e´(지)음정의 아래에서 큰 도약 없이 진행하는 선율을 들 수 있
다. ‘푸는 부분’의 ‘해’에도 ‘중심잡는 부분’의 ‘해’와 같이 시김새가 있기
는 하나 하행하며 끝의 두 박이 ‘♪♩♩♪’ 리듬형으로 c g c' 진행을 하
는 선율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 외에도 ‘푸는 부분’의 ‘해’에는 첫째, 
연속으로 두 번 ‘해’로 풀어주는 선율, 둘째, 음정이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본청으로 종지하는 선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창조계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며 살펴보는 
이 연구는 가야금산조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금산조를 새롭게 창작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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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Jinyangjo in 
Gayageum Sanjo 
- Focusing on Kim Changjo School 
Gayageum Sanjo -
              Chung, jiyoung
  This thesis is focused on structure of Jinyangjo melody of Kim 
Changjo School Gayageum Sanjo, specifically with Kang Taehong, 
Kim Jookpa, Choi Oksam and Kim Byeongho Gayageum Sanjo. The 
melody was divided into melodic paragraph which functions as 'Gi
', 'Gyeong', 'Gyeol', 'Hae'. The words 'Gi', 'Gyeong', 'Gyeol', 'Hae' 
are came from Chinese poem, 起, 承, 轉, 結. Each word means int
roduction, development, conclusion and releasement. And this melo
dic paragraph could fall into three categories, which is developing 
part tensioning part and releasing part. In each categories, 'Gi', 'G
yeong', 'Gyeol', and 'Hae' showed different melodic characteristic. 
Following are the result;
  Jinyangjo of Each Sanjo is composed of Ujo, Doljang, Pyeongjo
- 179 -
and Gyemyeonjo. Each movement is consisted of 1~7 chapters an
d the chapters are consisted of developing part, tensioning part a
nd releasing part. The smaller unit of chapter is the melodic para
graph of 'Gi', 'Gyeong', 'Gyeol', 'Hae'. This paragraph is divided in
to developing part, tensioning part and releasing part as one chap
ter as well. Or the paragraph could become a developing, tensioni
ng or releasing part itself. 
  Ujo is consisted of three movements on Kang Taehong, Kim Joo
kpa, Kim Byeongho Sanjo. The tensioning part was the longest pa
rt on third movement, for the longer melody goes, the more the t
ension increases. In Doljang, tensioning part was not existed but 
only developing part and releasing part appeared in common. In P
yeongjo, every part were balanced. Tensioning part in Gyemyeonj
o appeared more than 80% occasionally or not existed. In other w
ords, the chapter with tensioning part and with no tensioning part 
occurred alternately and organically linked, which showed contrast 
of tension and release clearly. 
  Developing part, tensioning part and releasing part showed its o
wn characteristic. On 'Gi' melody of developing part started strong
ly with winding-up tune or pushing-up tune. Same tone was conti
nued or repeated on developing part. On 'Gyeong' melody of devel
oping part showed high similarity to 'Gi' melody. However the mel
ody repeated 'Gi' melody under octave, or split rhythm while main
taining the structure of 'Gi' melody, or processing on an open stri
ng like 'Gi' melody (without some ornaments). On 'Gyeol' melody 
of developing part, the melody did not have much strain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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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ae' melody of developing part, the melody descended with 
‘♪♩♩♪’ rhythm on last two beat when the tone goes by 'c g c'', 
which finishes the paragraph end. 
'Gi' melody of tensioning part showed; Firstly, the melody started 
with pushing-up tune or winding-up tune though the accent was 
weaken by extended first tone. Secondly, the melody usually drew 
a straight line but few variations and pressing- string tone existe
d. 'Gyeong' melody of tensioning part showed; Firstly, the melody 
came continually upon more than two Jangdan(measure). Secondly, 
various Sigimsae(ornament) which sounds by pressing string came 
with tension. Thirdly, range of tone was higher than 'Gyeong' mel
ody of developing part. Fourthly, same rhythms were appeared re
peatedly. 'Gyeol' melody of tensioning part showed divided rhythm 
on high tone. The melody went upward till the highest range of a
ppearance and which made the tension higher. 'Hae' of tensioning 
part were not much existed. Still, 'Hae' released tension to finish 
melody, but only temporarily not completely with main tone. 
  'Gi', 'Gyeong', 'Gyeol' melody of releasing part usually started di
stantly from other melody of different part. Most typically, the me
lody moved under e' which relieves tension. 'Hae' of releasing par
t showed; Firstly, the melody were released by twice 'Hae' melod
y continuously. Secondly, the tone descended sequentially till the 
end by tonic.
  Thus, in the thesis Jinyangjo melody in Kim Changjo School Gay
ageum Sanjo were analyzed by the flow of 'Gi-Gyeong-Gyeol-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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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chapter which were made up by these were divided int
o developing part, tensioning part and releasing part. Also, the ch
aracteristic of 'Gi', 'Gyeong', 'Gyeol', 'Hae' melody in each part we
re found in the differen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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